
59명이 사망했고 최소한 500여명이 부상당한 라스베이거스 컨

트리뮤직 페스티벌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충격과 슬픔에 잠긴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위로를 전했다.

“성경은 주님께서 상심에 빠진 사람들과 같이 하시며 영혼이 무

너져 내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며, 대통령은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인용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미국을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로 만든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 

다음 날, 많은 성경 독자들은 대통령이 인용한 시편 말씀으로 아

직까지도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달래고 있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이처럼 라스베이거스 대량살상 후 

많은 미국인들이 성경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 바이블게이

트웨이의 분석들을 언급하면서 보도한다(After Mass Shootings, 

Americans Turn to Four Bible Verses Most: President Trump, 

Louie Giglio, Christine Caine, and David Platt all cite top psalm 

after Las Vegas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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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로 악해져가

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살아가

기에 부족함 없도록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승

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

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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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게이트웨이는 이번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총격사건을 포함해서 지난 10년 동

안 총기를 통한 대량학살이라는 비극적인 

참상이 일어날 때 미국인들은 성경에서 위

로를 찾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음

은 2000년 이후 벌어진 총기 통한 살상 사

건들 중 10명 이상이 살해된 사건들이다:

▲2007.4.16=버지니아 주 블랙스버그의 

버지니아텍에서 한인 학생 조승희가 33명

을 사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2009.3.10=앨라배마 주 제네바 카운티

와 커피 카운티에서 28세 실직남성이 총을 

쏴 10명 살해.

▲2009.4.3=뉴욕 주 빙햄튼의 이민자 서

비스 센터에 베트남계 이민자 지벌리 윙이 

총기를 난사해 13명 사망.

▲2009.11.5=텍사스 주 포트후드 군사기

지에서 군의관 니달 하산 소령이 총기를 난

사해 장병 12명 등 13명 사망.

▲2012.7.20=콜로라도 주 오로라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배트맨' 시리즈의 악당 '

조커'를 흉내 낸 범인이 총기를 난사해 관

람객 12명 사망, 70여 명 부상.

▲2012.12.14=코네티컷 주 뉴타운의 샌

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아동 20명

과 교직원 6명 사망.

▲2013.9.16=워싱턴DC 해군 복합단지(

네이비야드)의 사령부 건물에서 군 하청업

체 직원이 총기를 난사, 범인을 포함해 13

명 사망.

▲2015.6.17=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청년 딜런 루프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

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총을 난사해 흑인 교

인 9명 사망.

▲2015.10.1=오리건 주 소도시 로즈버그

의 엄프콰 칼리지에서 20대 남성이 교실에 

총기를 난사해 10명 사망, 7명 부상.

▲2015.12.2=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

스(LA) 동부 샌버나디노 시의 발달장애인 

복지·재활시설에서 무장괴한들의 총기 난

사 사건이 발생해 14명 사망, 22명 부상.

▲2016.6.12.=플로리다 주 올랜도 나이

트클럽에서 총격과 인질극 발생해 50여 명

이 숨지고 최소 53명 부상-허핑턴 포스트.

따라서 위에 열거된 사건들이 발생할 때

마다 연중 1억5천만 명 이상이 접속하는 바

이블게이트웨이 사이트에는 세상에서 벌어

지는 참상과 비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

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다음과 같

은 4개의 성경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진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

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를 구원하시는도다.”
<3면으로 계속>

라스베이거스 총격 후 성경에서 위로를 찾다!
CT, 바이블게이트웨이 접속분석 통해 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성경말씀 보도

최근 10년래 미국내 최대 사망자를 낸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미국인

들은 성경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 전하는 리더!
리더십저널, 앤 보스캠프가 전하는 리더 모습 소개

‘깨어짐과 상한 마음 안고 사는 영혼을 위해’

“이런 상처 따윈, 나에게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입에서만 맴도는 마음의 질문이 있다.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나지?” “받은 대로 갚아줄 거야. 용서는 약자들의 변명일 뿐이지.” “믿음이 다 

무슨 소용이람! 저런 인간들이 버젓이 잘 먹고 잘사는데….”

현실을 설명하기엔 신학은 너무나 빈틈이 많고, 기도는 주문처럼 허전하다. 무

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인생의 상처와 부서짐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마

저도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 자기 잘못에서 비롯한 삶의 무게도 상당하다. 복

음으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난 것 같다가도 살짝 던져진 돌 하나에 마음에는 

큰 파문이 인다. 크고 작은 상처는 마치 연자 맷돌처럼 내 삶을 끊임없이 가라

앉게 한다. 내 인생 하나 감당하기도 이리 버거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아듣고 실천한단 말인가! 나, 정말 그리스도인 맞는 걸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리더가 섬겨야 하는 영혼은 예외 없이 마

음의 깨어짐과 상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들을 향해 리더는 어떻게 깨어 있어

야 할까?

뉴욕타임스 베스크셀러 여류 작가인 앤 보스캠프(Ann Voskamp, www.

aholyexperience.com)는 시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은혜를 포착

해내는 탁월한 재주를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그녀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하나

님의 은혜를 섬세하게 헤아리는 삶 속에서 행복의 씨앗을 발견하면서, 상처나 

깨어짐에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리더는 깨어짐과 고통을 겪는 것이 

평범한 우리에게 예외적인 경우가 아

님을 잘 알고 있다. 영혼의 깨어짐과 

마음의 상함은 너무도 전면적이고 포

괄적인 현상이다. 즉, 부귀빈천, 남녀노

소를 불구하고 호흡이 있는 사람 모두

는 영혼 내면에 부서짐을 경험한다. 심

지어 예수님도 그 갈라진 입술 사이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내뱉으셨다. 

그의 몸은 찢기고 상했으며, 그의 마지

막 순간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예수님도 깨어짐을 경험하셨다. 그

러므로 리더는 깨어진 영혼과 상한 마

음을 향한 섬김이 특정인을 향한 전문

사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가 섬기는 영혼이 겪고 있거나 겪었던, 

앞으로 겪게 될지 모르는 깨어짐을, 예

수님을 닮은 연민으로 민감하게 파악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깨어짐 속에 계시는 예수님

“내가 정신병원 옆에 살았던 적이 있

었는데요.…” 이 한 마디로 시작하는 

농담 섞인 설교를 듣던 한 여인이 있었

다. 회중이 웃을 때마다 그녀는 더욱 

고개를 떨구며 정신병원에 두고 올 수

밖에 없었던 가족이 생각났다.

세상이 전혀 모를 고통과 상처에 끝

까지 함께해주시는 분이 계신다. 

<3면으로 계속>



2017년 10월 14일 토요일www.chpress.net2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시    사

마르틴 루터는 실로 다양한 역할

을 했던 사람이다. 그는 설교가이자 

교사였으며 웅변가였고 번역가였

다. 또한 신학자였고 작곡가였으며, 

지극히 가정적인 가장이기도 했다. 

그는 유럽 종교개혁이 대표하는 모

든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루터가 이룬 가장 큰 업적

은 누가 뭐라 해도 그가 옮긴 독일

어 성경일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이 

책만큼 한 나라의 발전과 정신적 유

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

다.

루터가 살았던 시대에 독일어는 

여러 지역 방언으로 이뤄져 있었다(

합스부르크-룩셈부르크 제국의 황

제들이 궁정에서 평소 사용하던 말

이 이런 독일어였다). 여기저기 흩

어져있던 이 방언들이 어떻게 하나

의 근대 언어로 통합됐던 것일까?

거기에는 중산 계층의 등장과 무

역의 증대, 그리고 인쇄 기술의 발

달도 한 몫씩 했다. 그렇지만 핵심

적인 요인은 바로 루터의 성경이었

다．　

1521년 보름스 의회(Diet of 

Worms, 보름스에서 열린 신성로마

제국 의회.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을 

단죄했다)가 열린 후, 루터의 관할 

영주 프리드리히 현제(Frederick 

the Wise)는 루터를 안전하게 보호

하기 위해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

신시켰다. 그곳에 머물면서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을 단 11주 만에 번역했다.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가장 경이롭게 여

겨지는 이 업적은, 루터가 암흑의 

시대에 희미한 불빛 아래서 병약한 

몸과 싸우며 이뤄낸 것이었다.

이 ‘독일어 신약 성경(Das Newe 

Testament Deutzsch)’이 출판된 것

은 1522년 9월이었다. 인쇄술의 대

작이자, 루카스 크라나크(Lucas 

Cranach)의 작품과 알브레히트 뒤

러(Albrecht Durer)의 저 유명한 요

한계시록 연작에서 채택한 목판화

가 들어간 이 성경은 ‘9월의 성

서’(September Bible)로 불리며 출

간 후 두 달 만에 5000부가 팔려나

갔다.

그러자 루터는 구약 성경으로 관

심을 돌렸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를 모두 배운 루터였지만, 혼자서 

성경을 번역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번역가는 절대로 

혼자 일해서는 안 된다. 혼자 번역

을 하면 적절한 최상의 단어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루터는 ‘산헤드린’

이라고 명명한 번역위원회를 꾸렸

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번역위

원회라는 개념은 필립 멜란히톤

(Philipp Melanchthon), 유스투스 

요나스(Justus Jonas), 요하네스 부

겐하겐(John Bugenhagen), 카스파

르 크루시거(Caspar Cruciger) 같

은 학자들이 루터가 만든 번역위원

회에 합류해 선례를 만든 덕분이라

고 보면 된다. 이 위원회의 학문성

에 필적할 만한 것은 그 전에도 없

었고, 이후로도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루터는 번역의 최고 책임을 맡았

다. 그는 산헤드린에 동기를 부여하

고 이들을 이끌며 번역을 진행했는

데,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지 않

았다. 그는 학문적이거나 문어체가 

아니라 독일 말을 생생하게 살린 번

역을 원했다. 어떤 단어나 구절이든 

옮겨 적기 전에는 반드시 루터의―

눈이 아닌―귀부터 통과해야 했다. 

들었을 때 거슬리지 않고 잘 이해돼

야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일

어 성경이 가진 가장 최고의 자산인

데, 이것은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문

자 하나하나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

롭게 해석하려 했던 루터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외국어의 

표현을 모국어로 온전히 바꾸는 것

은 불가능하다. 적절한 번역 방법론

은 원서의 어법에 따라 가장 잘 어

울리는 표현을 고르는 것이다. 번역

을 제대로 하려면 외국어가 담고 있

는 의미를 우리말의 표현이 되게 해

야 한다. 
<3면으로 계속>

독일 동부 아이제나흐(Eisenach) 남쪽 바위산 위에 우뚝 솟은 바르트

부르크 성(城)이 있다. 산꼭대기에 지어진 이 요새 같은 성에서 루터는 북

향쪽 작은 방에 10개월간 머무르면서 11주 만에 신약성서를 독일어로 완

역했다. 1521년 9월에 완성됐다 해서 '9월성서'로 불리는 책이다. 쫓기는 

몸, 고립된 상황, 루터는 이 방에서 마귀(사탄)의 환영을 봤고 잉크병을 

던져 쫓아냈다고 한다. 당시 그는 "나는 잉크로 마귀와 싸웠다"고 했다. 그

렇게 완성된 '9월성서'는 루터의 필생의 무기였다. 문맹률이 95%에 이르

던 시절, 사제들이 읽어주는 라틴어 성서는 일반 신자들에겐 이해 불가능

한 외계어나 같았다. 루터는 그들에게 모국어 성경을 선물했다. 당시 소 

한 마리 값에 육박했다는 '9월 성경'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종교개

혁의 불길도 확산했다. 성경을 읽은 독자들은 루터의 강력한 우군이 됐다. 

루터는 한마디로, 독일어 성경 번역을 통해 세상을 뒤흔들어 버렸다. 라틴

어로 독점하는 종교적 권위와 권력의 교황 체제에 성경번역을 통해 “소통

의 혁명”을 일으켜, 유럽의 교육 전통과 교회 전통을 변혁하는 힘이 된 것

이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 자매지 ‘크리스천히스토리(CH)’는 모든 권력과 권

위를 독점한 로마 교황청에 성경번역을 통해 세상을 뒤흔들어버린 루터의 

또 다른 저항(protestant)을 분명하게 보여준다(The Bible Translation 

That Rocked the World: Luther's Bible introduced mass media, unified 

a nation, and set the standard for future translations).

이번 호에는 ‘복음연합(the Gospel Coalition, TGC)’ 산하 온라인 매거

진 ‘9Marks(www.9marks.org)’이 종교개혁500주년 특집(The 

Reformation and Your Church : Fall 2017)으로 보도한 기고문 중 엄선된 

두 번째 원고다. ▲10/21: The Reformation’s Restoration of the 

Sacraments, Bobby Jamieson ▲10/28: Four Ways the Reformation 

Changed Church History, Alex D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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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의‘9월 성경’, 세상 뒤흔든“소통의 혁명!”
CH,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어 성경번역’ 통해 진리 확산하게 됐다고 해석

시론

지난 9월 25일 한국에서 무속인들

의 모임인 대한경신연합회가 남산 팔

각정에서 무무절(巫巫節) 선포식을 

열고, 무교를 민족종교로서 제도권에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

만 현재 무교인(무속인)의 숫자가 적

게는 30만, 많게는 100만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양의 숫자인 9가 둘 겹치는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자신들의 신

앙에서 길일(吉日)로 인정하고 음력

으로 이날을 지키는 대신 양력 9월 중

의 하루를 ‘무무절(巫巫節)’로 지키는데, 바로 그날이 9월 19일이

다. 이들은 무교를 더 이상 미신이 아닌 민족종교로 제도권 속에 인

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무속인들이 좀 더 품위 있는 행동으로써 일

반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힘을 기울이여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무교(巫敎)가 한민족의 전통적인 종교이지만 조선시대에

는 양반과 기득권층으로부터 혹세무민(惑世誣民) 세력으로 몰려 

어려움을 겪었고 개화기에는 일제로부터 탄압 받다가 근래에는 서

양문물과 함께 유입된 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무교(巫敎)가 더 이

상 하나의 독립된 종교가 아니라 미신으로 오해받게 되었다고 말

한다.

이런 주장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

나 중요한 역사적 진실을 보지 못한 채 놓치고 있는데 바로 세계사 

속에서 기독교 역시 수많은 핍박과 환란의 시기를 지나왔다는 사

실이다. 다만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가진 생명력이 줄

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강인하게 움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 그 환

난을 극복함으로써 진리가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속성 가운데 

하나인 ‘진리의 생명력’이 기독교를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이다. 

탄압을 통해 사라지거나 시들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추구

할 수 있는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상이나 철학 혹은 

이론이 진리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고난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검증

되기 마련이다. 외적인 핍박으로 인해 없어지거나 무기력해진다면 

그것은 결코 창조주에게서부터 온 진리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진

리는 핍박 속에서 그 진리 됨을 스스로의 열매와 건강한 생존을 통

해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증명해 왔다. 진리

는 마치 오뚝이처럼 아무리 밟아도 눌러도 짓이겨도 다시금 그 자

리를 찾아갈 뿐만 아니라 싱싱한 생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

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히11:35-37). 이런 외적인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는 더 강하게 생명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

므로 외적인 고난으로 인해 진리가 미신으로 추락하거나 변질될 

수는 없다. 만일 미신으로 변질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진

리가 아닌 미신이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전통 속에 깊이 묻어있고 숨어있는 무

속적인 면은 우리 문화에서만 아니라 남미의 아즈텍, 마야 그리고 

잉카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남미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어느 지역에서도 한결 같이 발견되고 있다. 그것을 ‘무교’(

巫敎)라는 한 종교로 설명하기보다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

간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인간창조 결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

당하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죄로 인해 부패한 모습으로 나

타난 것이 모든 문명 속에 스며들어 있는 무속적인 혹은 미신적인 

면인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본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샬롬.  

thec`hoi82@yahoo.com

기독교와 무속(巫俗)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도피처서 11주만에 독어성경 완성, 출간 2달만에 5천부 팔려

인쇄술과 더불어 유럽의 교육과 교회 전통 변혁 토대 마련

아이제나흐에 있는 루터 상 역시 다른 지역에 있는 동상보다 특이하다. 성

경을 들고 있는 루터 밑에 바르트부르크 성 작은 방에서 성경번역을 하는 

루터가 각인처럼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2면에서 계속>

나는 시장통에서 이야기하는 사

람들처럼 말하기 위해 노력한다. 

모세를 소개하면서 누구도 그를 유

대인으로 보지 않도록, 꼭 독일인

처럼 만들려고 한다.”

번역자들은 기본 언어로 궁정 언

어를 채택했지만 제국의 갖가지 방

언들에서 최상의 표현을 찾아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루터는 

철저한 완벽주의자로, 꼭 맞는 단

어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 각기 다

른 방언을 쓰는 노인들과 아주 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제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푸주한을 

데려다 양을 도살해서 그 내장을 

연구하기까지 했다. ‘새 예루살렘’

에 나오는 ‘보석’을 번역할 때는 도

대체 그것이 어떤 돌인지 알지 못

해 고민이 되자, 선제후의 수집품 

중에서 그것과 비슷한 돌을 빌려와 

한참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루터는 히브리어 원문을 최대한 

독일어답게 표현하고 싶어 했다. 

그렇지만 말할 수 없이 까다로운 

작업이었다. “우리는 선지서를 독

일어로 옮기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고 그는 기록했다. “오, 주여. 

이 저자(선지자)들이 독일어로 말

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

운 일인지요. 이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말입니다. 이들은 히브리어

를 포기하고 야만적인 우리 독일어

를 따라할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 지빠귀로 하여

금 아름다운 선율을 거두고 경멸해 

마지않는 뻐꾸기의 재미없는 노래

를 부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

리는 욥기 전편에 흐르는 격한 감

정을 표현한 말들을 번역하느라 애

를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은 친

구들에게서 위로를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욥기를 번역하려드는 게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 보입니다. 우

리의 번역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재 위에 드러눕겠다고 할 것 같습

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산

헤드린은 신속하게 그렇지만 정확

하게,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변증적

인 어조로 번역을 해 나갔다. 이러

한 노력의 결과로 태어난 독일어 

성경은 이보다 나중에 나온 ‘킹제

임스 성경’보다도 문학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데 손색이 

없을 정도다. 또한 이 성경은 읽을 

때 뿐 아니라 낭독할 때도 자연스

럽게 들리기 때문에, 운율과 가독

성에서 탁월해 지금까지도 독일에

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독일에서는 누구나 ‘루터역 성경’

을 산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만 아니라, 이 성경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중산

층으로서의 위신 때문에라도 그렇

다. 이 성경은 가정에 ‘꼭 갖추고 있

어야’ 할 책이었고, 또 대다수 독일

인들에게는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이것 말고는 달리 없었다. 또한 그

들이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몇 권 

되지 않는 책 중 하나였던 것 같기

도 하다.

이것은 대중매체라는 게 생겨나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첫 경험이기

도 했다. 모두들 루터의 새로운 성

경을 읽거나, 읽는 것을 듣거나 했

다. 성경에 등장하는 구절이 일상 

표현이 됐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대중이 따라하는 구호가 됐다. 그

러니까, 이 성경이 가진 보편성이 

호소력을 가진 셈이었고, 독일어의 

범위 전체를 온전히 포용해 결국 

현대 독일어를 형성하는 언어적 계

기가 된 것이다. 

또한 독일 문학과 공연 예술의 

형식적 재건에도 도움이 됐다. 이 

성경뿐 아니라 루터가 가져온 영향

은 아주 놀랄만한 것이어서, 훗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루

터를 가리켜 “독일 민족정신의 화

신”이라고 칭할 정도였다. 많은 학

자들은 지금도 루터를 역대 독일인

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

물로 꼽고 있다.

우리가 짐작하듯이, 이 독일어 성

경의 영향은 제국의 국경을 넘어 

멀리 퍼졌다. 네덜란드와 스웨덴, 

아이슬란드와 덴마크 등지의 성경

에 직접적인 자료가 되었을 뿐 아

니라, 다른 수많은 나라들에서도 

그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 성경이 위대

한 영어 성경 번역가에게 불멸의 

인상을 남겼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종교개혁 운동의 영웅, 윌리엄 틴

들(William Tyndale)은 루터가 독

일어 신약 성경을 출판할 무렵, 영

국에서 피신해 유럽 대륙으로 건너

왔다.

틴들에게 강렬하게 영향을 준 루

터의 업적 중 한 가지는 신약 성경

의 배열 순서였다. 이전의 성경전서

들에는 성경을 배열하는 표준이 없

었다. 번역자들이 임의로 순서를 

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루터는 “그리스도가 어떻

게 가르치셨나”를 기준으로 사복음

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와 사도

행전, 서신서(구세주가 드러나는 

강도에 따라 순서를 정했다), 그리

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순으로 

성경을 배열했다. 틴들은 루터가 

정한 이 순서를 따랐으며, 이후로 

사실상 모든 성경 번역자들이 동일

한 순서를 따랐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틴들도 독자

를 감안해 라틴어로 된 교회 용어

들을 삼갔다. ‘참회하다’(do 

penance)는 말 대신 ‘회개하

다’ ( r epen t )는  표현을,  ‘교

회 ’ ( c h u r c h )  대 신  ‘ 회

중’(congregation)을, ‘사제’(priest)

가 아니라 ‘장로’(elder)라는 표현

을 사용했으며, 그리스어 ‘아가

페’(agape)를 뜻하는 말로 ‘자

비’(charity) 대신 ‘사랑’(love)이라

는 표현을 썼다.

루터와 틴들 둘 다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운율과 어휘로 번역

했다. 그리고 틴들은 ‘믿음으로 의

롭게 된다’는 루터의 교리를 최대

한 지지했다. 이 두 번역자가 많은 

곳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동일한 결

론에 도달한 것은 틀림없지만 ‘영

어 성경의 아버지’ 틴들에게 루터

가 미친 영향 역시 명백하다.

틴들의 영어 번역이 ‘킹제임스 

신약 성경(틴들의 번역을 기초로 

1535년 출간됐다)’의 90% 이상, ‘

개역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미국에서 출판됐으며 신

약은 1946년, 구약은 1952년에 완

성됐다)’의 75% 이상을 이루고 있

으니, 루터의 유산은 지금도 어렵

지 않게 볼 수 있다.

루터는 많은 면에서 특별한 은사

를 받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천재적인 면모 중에서, 그 영향력

에서 가장 책임이 무거우면서도 가

장 덜 알려진 것이 번역가이자 작

가로서의 그의 재능과 능력이었을 

것이다. 루터에게 이런 면모가 없

었다면, 종교개혁과 통일된 독일 

국가의 성장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다.

결론으로, 중세 시대는 종교적 권

위가 교황 체제에 집중된 중앙집권 

시대였다. 이런 권위 체제의 아성

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근간

은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오로지 

그 독점은 라틴어를 통해 유지됐

다. 뒤집어 말하면 교회 권력에 있

어서 라틴어가 아닌 각 지역 속어

의 사용은 그 자체가 잠재적 이단

이자 금기를 건드리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서번역과 해

석에 대한 문제다.

중세 시대 유일한 공식-합법적

인 성경은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Vulgata)였는데, 당시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외의 다른 언어

로 된 성경을 소유하면 사형에 처

해질 수 있었다. 바로  중세 사회는 

언로를 획일화하고 통제하는 것이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

인 기반이라고 믿었던 사회였다. 

한마디로, 소통이 가로 막힌 중세 

사회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종교개혁은 소통의 혁명'

이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한다. 교

황청이 라틴어 즉 언어로 독점했던 

진리가 루터의 성경번역으로 인해, 

처음에는 독일 국민에게 그리고 다

수의 유럽 국민들에게 소통의 영역

이 확장됐기 때문이다.  

1522년 독일어 신약성경이 번역 

출판됐을 때는 '9월 성경'으로 불리

는 초판이 3,000부 인쇄됐고, 일찌

감치 같은 해 12월에 제2판이 나왔

으며, 이후로 11년간 고지독일어로 

14회, 저지독일어로 7회 중판을 냈

다. 

루터가 살아 있는 동안 모두 10

만 부 이상 인쇄됐다. 1534년 루터

의 신구약 완역본이 나온 이래로 

1622년까지 85판을 찍어냈다. 당시 

폐쇄적인 종교 세계를 종교개혁자

들이 어떻게 돌파해 나갔는지 보여

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더욱 놀랄만한 것은 판을 거듭했

던 데 그치지 않고, 계속 개정을 더

했다는 점이다. 이런 개정 작업을 

통해 진리는 민중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고, 이를 통해 종교개혁의 

소통은 더욱 힘을 얻었다. 

또한 번역된 독일어 성서의 언어

는 단순히 자국어를 중시하는 분위

기나 종교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표준 독일어 형성과 그 고정화 과

정에 본질적 역할을 했으며, 더 나

아가 주변 유럽 국가들의 자국어 

성서번역 열기를 북돋은 결과, 성

서의 속어화는 북구와 동유럽에 이

르기까지 같은 시기에 일제히 진행

됐다.

루터가 머리에 담고 있던 복음의 

사상은 교권에 찌든 교회와 지식인 

사회라고 하는 대학을 넘어 중세인

들이 염원하던 구원의 길을 향한 

지도마저 바꿔버렸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소통의 혁명

이다. 결국 종교개혁은 인쇄술과 

더불어 유럽의 교육 전통과 교회 

전통을 변혁하는 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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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성도들은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기뻐해야 한다. 우리 마음에 기

쁨이 가득하고 얼굴에 웃음이 있

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

다는 증거이다. 주님만 모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기독교의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

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그러

기에 신앙인의 삶 속에는 언제나 

기쁨이 솟아나야 하고 그 기쁨을 

감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표

현되어야 한다. 이 기쁨을 보여주고 날마다 노래해야 한다. 어

떻게 날마다 기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첫째,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면 기쁨이 유지된다.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유혹,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

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성도의 얼굴이 어둡고 불안해하는 이유

는 세상이 살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주님

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위기는 경제문제, 불경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

는 믿음이 없는 것이 위기이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꼼짝하지 않는 신앙인, 하나님은 그런 성도

를 버리시지 않는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나를 내버려두

시지 않는다고 믿는 믿음이 바로 주 안에서 서 있는 것이다. 주 

안에 굳건히 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

둘째, 주님을 모시고 살면 기뻐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의 기

쁨은 환경과 소유에서 온다. 불완전한 기쁨이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기쁨이다. 주님을 모

신 성도가 항상 기쁜 것은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

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그 분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쁜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기

쁨이 없는가?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란다. 그러면 기쁨이 있다.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환경을 이겨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란다.

셋째, 관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관

용이란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

은 바로 관용의 삶이라고 한다. 우리는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을 모실 뿐 아니라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베풀 관용의 대상은 누구인가? 교회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

을 베풀되 특히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더욱 용서와 사랑을 베

풀라는 것이다. 또한 가족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보다 먼저 가족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족은 평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임을 깊이 

새기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이 세

상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대상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손해 보는 듯이 살았

으면 좋겠다.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양보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조금은 어

수룩하게 사는 것도 삶의 지혜이다. 너무 빈틈없이 살아가려 하

면 주의에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관용을 베풀 

때 큰 관용도 베풀게 된다.

성도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만이 

불황의 시대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 바란다. 
nammicj@hanmail.net

현실이 암담해도 기뻐해야 합니다

소망 칼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1면에서 계속>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

씀하시니라.”

*시편 11편 5절 “여호와는 의인

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

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 도다.”

특별히 시편 말씀들이 가장 많이 

검색되며 SNS나 문자 메시지를 통

해 공유하는 말씀들로, 크리스천들

이 좌절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성경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조지아 애틀랜타 패션시

티교회 담임 루이 지글리오(Pastor 

Louie Giglio) 목사와 반 인신매매 

근절 단체(A21) 창립자인 케인

(Christine Caine) 역시 시편 34편 

18절 말씀으로,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 후 충격과 절망에 빠진 교인

들과 지지자들을 권면했기 때문이

다. 

또한 무어(Beth Moore, Living 

Proof Ministries)는 시편 7편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

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말씀으

로, 조브(Kari Jobe,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singer and 

songwriter)는 9편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

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그리고 로

츠(Anne Graham Lotz, 빌리 그래

함 목사 딸이자 AnGeL Ministries 

창립자)는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

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시

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

를 전하고 있다.

한편 대량학살 사건들이 발생하

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바이블게이

트웨이 사이트에서 종말을 다룬 말

씀들을 검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

“비극적인 사건이 있고나서 사람

들은 종말을 다룬 말씀들을 찾는

다, 예를 들어, 2016년 달라스 경찰 

총격 사건 후 한 바이블 검색 사이

트(openbible.info)의 탑 주제들은 

“폭력”, “종말의 징조들” 그리고 “

세상의 종말”이었다고 바이블 검색

의 대가 스미스(Stephen Smith)는 

말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백인 복

음주의자들에게 총기를 통한 대량 

살상 사건은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는 점이다. 

퓨리서치가 올 초에 발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테러 공격(66%), 폭

력 범죄(61%) 그리고 대량살상 사

건(38%) 순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백인 주류교단 교인들이

나 무종교 백인들도 미국인들 평균

치에 비해 대량 살상 사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30% 정도만이 강력한 총기 규제에 

강도 높은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미국들인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퓨리서치는 전한

다. 

미공중종교조사소(PRRI) 설문 

결과도 백인 복음주의자들 40% 정

도가 ‘미국사회나 학교에서 하나님

이나 도덕에 대한 강조가 향후 벌

어질 수 있는 대량살상을 방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개진

하고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의 리더들

은 총기 규제에 강력하다. 지난달, 

미복음주의협의회(NAE) 설문 결

과에 따르면 교단장이나 중진들 그

리고 각종 선교단체장들 중 55%가 

강력한 총기규제안이 입법화 돼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NAE회장 레이 앤더슨 목사는 “

복음주의 리더들은 총기에 대해 미

묘한 입장을 견지한다. 그들은 무

기 휴대의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항을 받아들이면서도, 총기를 

통해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당할 때 

슬퍼하기 때문이다”라고, 복음주의 

진영의 총기 규제에 대한 엇갈린 

정서를 말해준다. 앤더슨 목사는 

트윗을 통해 라스베이거스를 위해 

기도하며 벌어진 살상행위를 비난

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많은 언론들과 총기 반대 

단체들은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미국에서 총기에 의한 사망자 

수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

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자유

와 독립의 상징인 총기 소유 문제

가 혁명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이

상, 미국의 두통거리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면에서 계속>

리더는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시

는”(사61:1, 새번역) 은혜의 치료자

가 함께하심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

며 섬기는 자들이다. 상처 입은 치

유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심을 

느끼도록 해주는 역할인 것이다. 

그 십자가 상처는 그저 상처로 남

아 있지 않고, 모든 상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깨어졌던 희망

을 새로운 소망으로 빚어가는 능력

이 된다. 예수님은 몸의 병만큼 내

면의 병도 중히 여기신다. 오직 예

수님만이 가슴 아픈 세상과 일만 갈

래로 부서져 나간 마음을 능숙하게 

치유하신다.

 

깨어짐으로 들어오는 사랑

“어쩌면 하트가 찢어져 열린 자리

로 사랑이 더 쉽게 들어오겠죠?” 종

이로 만든 하트의 주름을 펴다가, 

중심이 찢어진 종잇조각을 들고 있

던 한 소녀가 한 말이다. 

리더는 어쩌면 하트가 찢어진 그 

자리로 새로운 사랑이 스며들 것이

라는 확신으로 영혼을 대한다. 이처

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풍성함과 아

름다움은 그 틈새를 통해 시작되기

도 한다. 우리 마음은 애당초 부서

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른

다. 부서져 열리기 위해, 부서져 자

유롭게 되기 위해, 그리고 그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 가장 깊은 지혜를 

만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

픔, 깨어짐과 상한 마음을 깨어진 

채로 내버려두시지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은 깨어짐을 향해 깨어있는 

치료자시다.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

을 뜻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역시 깨어지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

았는가 생각해본다. 상처의 벌어진 

틈새로 내면의 아름다움이 배어나

오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

광이 담기는 그릇이 된다.

진정한 리더는 깨어진 영혼의 상

태에 대한 연민과 함께 건강하고 성

경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어떠한 깨어짐 속에서도 모두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깨어짐을 

품은 리더라면, 깨어진 영혼을 예수

님의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한다. 다

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생겨날 수 없

었던 특별한 아름다움을 거기에서 

찾게 될 것이다.

라스베이거스 총격 후 성경에서 위로를 찾다!

루터의‘9월 성경’, 세상 뒤흔든“소통의 혁명!”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 전하는 리더!



이태리의 한 귀퉁이에서 시작된 

로마가 무려 천년동안이나 거대한 

제국을 통치했다. 그런데 5세기에 

유럽 북동부 지역에 있던 게르만

족이 훈족에 밀려 일어난 민족의 

대이동은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였

다. 그리고 찬란했던 로마제국의 

수명도 476년에 용병 대장 오도아

케르에 의해 종언을 구해야 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로마를 위해 싸

우도록 고용된 즉, 게르만의 용병

대장인 오도아케르에 의해 찬란했

던 문명국가 서로마가 멸망당했다

는 사실이다.

서로마가 멸망하자 사나운 게르

만족들이 사방에서 활개를 치게 

되었다. 그때 갈리아 지역을 점령

한 프랑크족이 있었다. 한 때 서로

마제국의 용병 대장이기도 했던 

부왕 힐데리히 1세는 튀링겐족과

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튀링겐의 

공주이자 왕비인 바신느를 사로잡

았고 그녀를 아내로 삼았다. 그 사

이에서 클로비스 1세(Clovis 1)가 

태어났다.

그의 부계로는 트로이의 폴리도

로스와 헬레노스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또한 그의 고조할머니 프로

트문다는 유대인으로 메로빙거 왕

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막달라 마

리아의 후손이라는 신비스런 전설

이 전해지고 있다. 클로비스의 가

문이었던 메로빙거 왕실은 스스로

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인

정하고 있다. 확인은 불가능한 일

이지만....

그 중에 힐데리히 1세의 독자였

던 클로비스 1세는 16세에 아버지

를 이어 살리족을 이끌게 되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투에 참여했고 강인함을 타고 

난 위인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죽

은 후 프랑크족의 한 지파인 살리 

프랑크의 수장 자리를 이어받았다. 

어려서부터 용맹함을 보였던 그는 

드디어 갈리아 북부 지방을 정복

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다

른 군주들을 차츰차츰 제거하기 시

작했다. 춘추전국시대처럼 여기저

기 수많은 소위 영웅들이 활거 하

던 시절이었다. 그는 쾰른을 접수

했고, 주변의 나라들을 힘으로 또

는 계략으로 차례차례 정복해 나

갔다. 무력으로, 또는 모략으로.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말했

다. ‘군주는 온화하고 여우처럼 교

활하고 또 사자처럼 무서워야 한

다. 선량한 군주는 정복당하기 쉬

우므로 국민을 불행에 빠뜨린다. 

권력을 획득하고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군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무슨 못된 짓

을 해도 좋다. 아니 그래야 한다. 

또 군주국을 정복하게 되면 그것

을 지배하고 있던 혈족 전원을 사

형에 처해라. 남겨두어 봐야 반항

하거나 반란을 꾀하기 때문이다.’ 

이에 부합하는 자가 바로 클로비

스 1세였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을 야금야금 정

복해 나갔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잔인하게 상대하기도 했다.

갈리아의 로마인 왕국을 정복하

던 중 부하들이 어느 교회에서 화

려한 꽃병 하나를 강탈했는데 주

교는 클로비스에게 편지를 보내 

꽃병을 돌려달라고 했다. 클로비스 

1세는 승전 후 전리품을 분배할 때 

부하 장군들에게 정해진 몫 외에 

꽃병도 달라고 요구했다. 이때 프

랑크족 어느 장군이 클로비스의 

지시에 불복하여 도끼로 꽃병을 

깨뜨려버렸다. 클로비스는 하는 수 

없이 깨진 꽃병을 주교에게 돌려

주어야 했다.

그 후 1년 뒤 군사회의 중 자신

에게 불복한 장군을 알아보고 불

시에 장비 검열을 했고, 그 장군에

게 무기를 제대로 손질하지 않았

다고 호되게 책망하며 그의 도끼

를 땅에 던져버렸다. 장군이 도끼

를 집으려고 허리를 굽히자, 클로

비스는 자신의 도끼로 그의 머리

를 쪼개 버렸다. 그리고 너는 꽃병

을 이렇게 다루었다고 말했다. 이

런 행동을 보고 모든 부하들은 간

담이 서늘하는 공포를 느끼게 되

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부하들은 

클로비스의 말에 절대 복종하게 

되었다.

클로비스 1세는 프랑크 왕국을 

세웠다. 프랑크 왕국은 영토적으로 

구라파의 중심을 아우르는 지역이

었다. 또한 그의 중요한 업적은 그

가 기독교 정통 신앙으로 개종했

다는 사실이다. 당시의 대부분의 

게르만의 군인들은 아리우스의 신

앙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유

일하게 클로비스는 기독교 정통 

신앙을 지녔다.

그의 아내 클로틸다(Clothilda)

는 독실한 기독교 교도이었기에 

일찍부터 왕인 남편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했다. 그리고 개종하

기를 권하였으나 클로비스는 거절

했다. 이유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이교도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맏아

들이 세례 받는 것을 허락했다.

그런데 아기는 세례복을 벗지도 

못한 채 죽고 말았다. 클로비스는 

세례에 그 원인을 두었으나 클로

틸다는 아기의 영혼을 곧장 데려 

가사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신 것

으로 기뻐했다. 그리고 또 아들이 

태어났는데 세례를 받은 후 병이 

들었다. 클로틸다는 간절히 기도했

고 아이는 병에서 일어났다.

이일이 있고 얼마 후에 클로비스

는 라인 강 중류에 거주하는 알라

만족(Alamani)을 토벌하러 나섰다

가 전멸당할 위기를 맞이했다. 그

때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클로틸다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라고 하는데 당신은 당신께 소망

을 두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

습니다. 제게 승리를 주소서, 그러

면 제가 세례를 받겠나이다. 제가 

섬기던 신들에게 기도하여 보았지

만 그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구하

오니 저를 구해주소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웬일

인지 적들은 대열을 이탈하였고 

뿔뿔이 도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하여 대

승을 거두게 되었다. 너무나도 싱

거운 승리였다. 이 놀라운 승리에 

대하여 그는 아내 클로틸다에게 

말해주었다. 클로틸다는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

했을 것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결정적 사

건들이 종종 나타났다. AD 312년 

콘스탄틴이 막센티우스와 폰테 밀

비오에서 싸우게 되었을 때도 도

무지 승산이 없었다. 자신의 휘하

에는 5만여 명의 군사가 있었고, 

상대는 18만이나 되는 군사였기 

때문이다. 당시 전투에서 패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멸망을 의미

하는 심각한 것이었다.

그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

을 것이다. 도무지 승산이 없는 전

투이었기 때문이다. 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전해진다.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데 하늘에서 깃발

이 보였다. 그 깃발은 크리스투스

라는 헬라어 “첫 자와 둘 째자

(ΧΡ)”로 구성되었다. 그러면서 음

성이 들렸다. “이 기를 가지고 싸우

라!”

그대로 순종했다. 그런데 치열한 

전투를 예상했는데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잘 싸우던 막센티우스의 

군대는 갑자기 폰테 밀비오 다리

를 건너가서 방어를 하라는 명을 

받아 급히 좁은 다리를 건너가기 

시작했다. 그 많은 무리가 한꺼번

에 건너가느라 아수라장을 이루었

고, 다리 난간이 밀리는 사람들에 

의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

다.

수많은 군인들이 강물로 떨어져

버리는 어이없는 사건이었다. 강으

로 떨어진 군사 중에 황제 막센티

우스도 있었다. 기이하기만 한 전

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는 하나

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 논리적

으로 설명 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

로 믿고, 드디어 밀라노 칙령을 선

포하여 기독교의 자유를 공포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기독교를 돕

고 옹호하는 자로 살았다.  

역시 클로비스 1세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는 그가 세운 프랑크 

국가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였

고, 16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

이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터전을 

닦았다. 클로비스는 승리의 감격으

로 30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세례

를 받았다. 즉 랭스의 주교 레미기

우스(Remigius)를 통해서였다. 그

리고 기독교 교도가 되었다. 이 일

은 추후 구라파의 왕들이 너도 나

도 기독교를 따르는 모델이 되었

다.

아리우스파를 신봉하는 게르만

족을 이긴 공로는 바티칸의 절대

적 지지를 얻게 되었고 대외적으

로 클로비스와 프랑크 왕국의 위상

을 높였다. 동로마제국도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기독교의 보호자로 

칭송하고 그에게 로마의 특권 계

급의 지위와 콘술의 칭호를 부여

했다.

그는 메로빙거(Merovingian-힐

데리히의 아버지 메로베크의 이름

에서 유래함)왕국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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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사람들 역시 모두가 하나

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

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아

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

로는 인정하지만 자신의 하나님으

로는 모시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

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분이

신 줄 믿고 떨지만(약2:19) 그렇다

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셨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다니엘이었습니다. 느부

갓네살 왕의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시

대를 지나 메대의 다리오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왕들의 신임을 받았습

니다. 다리오 왕은 세 명의 총리 중 

하나인 다니엘을 더 높은 지위에 세

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다니엘을 

위한일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위한 

왕의 최선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큰 위기를 맞습

니다. 늘 좋은 일에는 나쁜 일도 따

라 오는 것처럼 어두움의 세력이 가

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결국 왕의 

버림을 받고 사자 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도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

다. 사자 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방인인 다리오 왕을 통해 세

상에 선포되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

님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단6:26-

27). 그래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1. 기도는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단6:5)

다니엘의 다른 점은 다른 사람들

보다 민첩함이 뛰어났습니다. 그의 

지혜와 총명은 온 나라 박수와 술객

들보다 10배나 나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은 그를 곁에 두기를 원했

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보아야할 다

니엘의 독특한 점은 기도를 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재임 

시절에는 꿈 해몽을 요구하는 왕에

게 목숨 걸고 기도할 시간을 요청하

여 모든 이들을 긴박한 위기에서 벗

어나게 했습니다(단2:16-18). 

본문도 그의 기도생활을 구체적

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바쁜 하루에

도 세 번씩 정한 기도의 시간에 하

나님을 경외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항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

신에게 주어진 모든 지위와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대적하

여 참소하는 삶들은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약점으로 여겼습니다. 그것

은 기도를 중하게 여기는 그의 신앙

을 그들은 다니엘을 죽일 좋은 명분

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1)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일하

십니다. 기도를 명령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

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전능하

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약

4:2).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던 사람

이라도 이제부터 기도하면 하나님

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크고 은밀한 하

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

니다. 

2)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

켜주십니다. 

기도로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약한 처지에 기도하는 사람이라

면 그는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무

능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그를 얕보

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

께 하는 이들이 없다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기도

하는 엘리사를 아람군사들이 도단 

성을 에워싸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

은 불병거와 불말로 지켜주셨습니

다. 

3)기도가 여론을 이깁니다. 

참소자들의 말에 다리오 왕은 설

득당하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

님이 역사하십니다. 끊임없이 대적

들이 도전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승

부합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기도는 마귀를 이기는 뛰어난 전략

입니다. 기도는 우리 주위를 맴돌며 

대적하는 무리를 향한 강력한 무기

입니다. 

앗수르의 도전 앞에 유다 왕 히스

기야는 맞설만한 힘과 능력은 없었

지만 기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리고 그의 기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십팔만오

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

어나 본즉 시체뿐이었습니다. 우리

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핑계와 푸념

과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2. 결정은 왕이 하는 것이 아닙니

다(단6:16) 

왕의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래

서 왕의 판단은 결정적입니다. 당연

히 왕의 주변에는 많은 모사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아첨의 말

에 연약합니다. 칭찬의 소리에 호의

적이고 왕의 권력 강화를 위한 청원

이라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

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작정한 

인물들은 타당한 이유와 명분을 가

지고 다리오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위협적인 발톱을 숨기고 먹

잇감을 향해 다가가는 사자와 같았

습니다. 

참소자들은 왕이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왕을 위한 

일이고 나라를 위한 일로만 보였습

니다. 하지만 왕은 그것이 먹지도 

못하고 침소에 눕지도 못하는 괴로

운 일이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왕

을 위한 일이 아니고 다니엘을 죽이

려는 자신들의 계략을 위해 단지 왕

을 이용했다는 것을 안 것은 나중이

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만든 법으로 

총애하는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져 

넣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은

혜입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

은 이 땅의 열왕도 아니며 방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죽음

의 자리에서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

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1)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도 하나

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옵니

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도 존중하고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입

니다(벧전2:13). 물론 하나님을 대

적하는 권력 앞에서는 굴복할 수 없

습니다. 그것이 왕의 규례를 어기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물러 설 수 없

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단호한 

결단이며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

다(삼상12:24). 

2) 모함꾼들에 대한 응징도 하나

님이 하십니다. 

이 땅에서 악한 이들로 인하여 겪

게 되는 억울한 일은 자칫 성도의 

신앙을 갈등케 할 수 있습니다. 하

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

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불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

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됩니다. 우

리의 확신은 신앙의 수고가 훗날 아

름다운 흔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과 고난은 상급이 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잠시 악인들이 득세한 듯 

하지만 반드시 그들은 안개와 같으

며 풀의 꽃과 같을 것입니다(시

73:17-19). 

3)왕의 규례대로가 아닌 하나님

의 뜻대로 됩니다. 

매대와 바사의 규례에 의하면 왕

이라도 만든 금령과 법도를 마음대

로 고칠 수 없었습니다(단6:15). 그

래서 악한 이들의 의도된 법에 의해 

다니엘은 범법자가 되었고 법대로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참소자들

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었다 생각했

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의 땅

에서도 왕의 법대로가 아닌 하나님

의 뜻이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 나

오고 뜻을 이루었다 기뻐하던 참소

자들은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의 뜻만이 온전합니다. 

3. 사자 굴에는 사자만 있는 것

이 아닙니다(단6:22).

 참소자들은 불의의 법과 굶주린 

사자들을 통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세상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아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게 다고 자신들이 생각만으

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인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략과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의 모사는 적중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존

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과 함

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약

속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

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1)사자굴도 천사굴이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사자만 있는 게 아니었

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그 공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

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습니다(잠1:33). 지옥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천

국이 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이 발각된 이방인의 

땅 여리고 성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수2장). 

전혀 생각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 기

생 라합입니다. 고난만 있지 않고 

은혜도 있었습니다. 

2)사자굴은 다니엘을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으면 달

리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다니엘

이 그렇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

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

을 포함한 276명이 탄 알렉산드리

아 배가 광풍으로 파선될 위기를 만

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멜리데라는 섬에 모두 구조를 받게 

되지만 바울은 독사에 물리게 됩니

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어야 할 

운명의 사람으로 육지에서 죽게 되

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고 원주민들은 돌려 생각

하여 그를 신이라 생각했습니다(행

28:6). 이 사건으로 오히려 바울은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되고 로마로 항

해할 모든 것을 도움 받게 되었습니

다. 고난은 오히려 그의 존재를 증명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사자굴은 악인들을 위해 필요

했을 뿐입니다. 

참소하는 자들을 맞서기에는 다

니엘은 연약했습니다. 왕도 어찌하

지 못하도록 그들의 간교한 계략은 

치밀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은 다

니엘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하지

만 정작 굶주린 사자들은 참소자와 

그들의 처자들을 삼켰습니다(단

6:24). 에스더서에 하만은 유대인들

을 죽일 계획과 자기에게 절하지 않

는 하나님의 삶 모르드개를 달기 위

해 높은 망대를 준비했지만 그 나무

에 달린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에

8:7).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악인

들의 덫과 올무는 그들 자신에게 정

죄와 심판이 됩니다. 

4)사자굴은 하나님이 증거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살아난 다니엘을 통해 다리오 왕

은 그의 관할 아래의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다니엘을 건져내신 하

나님을 증거합니다(단6:26-27). 요

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은 그

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찾아가 그를 

살리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되

심을 증거하시며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 많은 이들이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건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주시는 우

리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이 시대

에 기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것입

니다. 환경과 형편에 휩쓸리는 연약

한 자들에게 모든 결정은 그들에 의

한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

한 것임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에는 복음 확장의 뜻

도 담겨있음에 대해서입니다. 그래

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

할 수 없는 환란과 고난도 복이 되

게 하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

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

였더라”(단6:28).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기도원 담임)

푸/른/초/장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다니엘 6장 19-28절)

목양칼럼 

프랑크 왕국을 세운 클로비스 1세(Clovis, 1 481-511)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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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담임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의 선구

자라고 불리는 위클립이란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의 개혁적 사상

과 노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아나하임 김 장로 

A: 종교적으로 혼란했던 중세 말기에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횃불을 높

이 든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의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존 위클립(John 

Wycliff)입니다. 그는 1320년대 사제서품을 받고 옥스포드로 갔습니다. 위

클리프는 그의 신학적 견해 때문에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가장 논란이 많

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1378년 사람들 앞에서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영적 권위의 최고 근원임을 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379년 그는 교황 제

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라고 주장

했고 교회의 머리는 인간교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므로 진정

한 교황의 권위는 지위가 아닌 도덕적 성품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볼 수 있는 수도승의 부도덕, 구걸행위, 죽은 자를 위

한 미사, 성지의 순례를 비 성경적인 것으로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성행하던 교회 회의 우위론(Conciliarism) 을 반박하면서 교회의 모든 전

통, 교회 회의의 결정, 교화의 교서, 교회의 모든 교리는 반드시 성경에 의

하며 점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클립의 교회 정치사상은 성

경적입니다. 

오덕교 목사가 쓴 “장로교회사”를 보면 그의 사상을 10가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므로 왕권도 교권처럼 신성하

다. 2)모든 개인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 갈수 있다. 3)성찬의 떡은 그리스

도의 실재적인 몸이 아니라 단순한 상징에 불과하다. 4)로마 천주교회는 

다른 교회들의 지배권이나 우위권을 주장할 수 없다. 5)교회 재판은 세속 

법정에 종속되어야 한다. 6)교회가 부를 축적해서는 안되고 교회 재산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헌납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7)성상숭배나 성지 순

례는 우상숭배이다. 8)사제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한은 없다. 9)성경은 신

앙의 유일한 기초이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상고할 권리

가 있다. 10)감독과 장로는 동등한 직위(Equal in rank)이기 때문에 사도

시대의 감독직과 사제직은 같다. 

위클리프는 모든 교회와 교회 사이의 성직자와 성직자 사이에는 평등

성(Equality)이 회복되어야 하고 지교회의 자율성(autonomy)이 보장되어

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리브스가 쓴 “꺼지지 않는 불길”이란 책을 보면 위클리프는 콘

스탄츠 공의회가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전인 1384년에 세상을 떠났는

데, 그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공의회가 그를 이단으로 정죄한 

뒤 그 시신을 파내 불태우고 뿌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헤미아에서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들이 일어나자 보헤미

아의 개혁자 프라하 대학교 총장이었던 존 후스(John huss, 1369-1415)

는 위클리프의 사상을 받아들여  그를 변호했고 그는 결국 사람들 앞에서 

교황에게 면죄부를 발행할 권한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연옥의 존재에도 의

문을 표명했습니다. 

후스는 그의 책 “교회론”(De Ecclesia)에서 성직자의 재산 소유를 반대

하고 교회의 계급 구조화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성직매매로 인

한 교회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하여 온 회중이 교회 직분

자를 선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후스는 후대의 칼빈과 루터에

게서 볼 수 있는 기독교 정치원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종교개혁의 계명성” 존 위클립, 이단 정죄 전 별세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특별히 지난 8년간의 정치적 정

당성(Political Correctness)의 가

장 큰 후유증 중 하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

는 ‘언론의 자유’와 ‘미국 헌법’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보수 크리스천들

과 학생들까지도 깊은 우려를 갖

게 하는 일들이 왜곡된 “사회정

의”라는 이름아래 아이비리그 학

교들안에서까지 벌어지고 있어 

기도제목으로 나눕니다. 

9월초 뉴욕에 있는 코넬 대학 

총학생회에서는 ‘인종 증오의 발

언’으로 명명(label)된 사건이 두 

번 있었는데 이 두 사건들은 자세

한 조사도 없이 단숨에 “증오 발

언”으로 명명되었기에  진짜 증오

발언이었는지 아니면  좌파가 퍼

뜨려놓은 유행의 흐름에 휩싸인 

것인지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The Cornell Daily Sun에 의하

면, 사건의 발단은 한 흑인 학생이 

학교 안에서 자신이 인종 비방하

는 말을 들었고 폭행까지 당했다

고 학교에 고발하고 바로 며칠 후 

어느 라티노 학생이  Zeta Psi라는 

클럽 회원이 “(학교 안에 있는) 라

티노 생활 센터 주변에 벽을 쌓아 

두라”라는 말을 들었다며 자신이 

들은 것을 “혐오 증오 발언 Hate 

Speech”이라고 학교에 고발을 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건의 고발로 인해 코넬 총학

생회는 사실검증을 위한 자세한 

조사 없이 즉각적으로 대학 행동 

강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250여명

의 코넬 학생들과 함께 ‘혐오/증

오의 발언’ 금지를 위해 학교 현행 

정책(Code of Conduct)을 개혁하

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흑인학생연합회는 인종 

차별 관계를 개선한 것으로는 부

족하다고 항의하며 전반적인  변

화를 즉시 보기를 원한다고 흑인

학생연합회 300명 이상의 학생들

이 캠퍼스 건물에 모여서 거친 항

의를 했는데, 이들은 항의를 하기 

전에 대학 행정부에 1. 인종차별

금지 정책연구소를 세우고  2. 정

신 건강 전문가들을 추가로 고용

하고 3. 모든 대학교 직원들에게 

필수적인 다양성 훈련을 시킬 것

을 포함하여 총 12가지를 총학생

회 측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코넬 대학 회장 폴락(Martha 

Pollack)은 흑인연합회에서 요구

한 12가지 사항들을 다 받아들이

고 코넬 총학생회에서는 무엇이

든 ‘혐오 증오 발언’은 다 정죄하

고 흑인 학생회의 요구를 모두 수

용하겠다는 결의안을 19-0으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단체들의 우려는 이

런 결정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언급이나 고려도 없이 내려졌다

는 것입니다.  

코넬 총학생회 의원인 Dara 

Tokunboh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통과시

킨 결의안을 못마땅해 하며 ‘언론

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

지만 나는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꼭 지켜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한다”라고 말하여 아이비리그 대

학교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에 대

한 우려가 커지게만 만들고 있습

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일 대학교의 학장인 마빈 천

(Marvin Chun)이 학교 보드가 “

신입생freshman”과 “위 학년생

upperclassmen”이라는 낱말을 

없애고 성별 중립 용어를 사용하

기로 했다고 9월 7일에 대학의 웹

사이트에 공식 성명을 게시했습

니다. 마빈 천은 올해 여름에 학장

이 된 동양계 선생인데, 천은 발표

하기를 성별 중립 용어들이 현재 

학교 규정 및 첫해 핸드북에 있고 

내년 가을학기까지 모든 예일 대

학 출판물 및 통신에까지도 갱신

되게 하려고 노력중이라고 하며, 

성별 때문에 “offend 기분나빠하

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코넬과 예일에

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대학생 여론 조사에 따르

면 수정헌법 제1조가 서로의 의견

차이로 ‘기분 나쁜’ 발언이 오갈지

라도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

다는 것을 아는 대학생이 39% 밖

에 없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리고 53%의 대학생은 상대방을 

offend하는 즉, 기분 나쁘게 하

는 발언은 “혐오, 증오의 발언”이

기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

니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Offend하는” 발언…. 누가 어떻

게 무엇을 기준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또한, “기분 나쁘게 

하는” 발언이 왜 “혐오, 증오의 발

언”으로 명명되고 있는 걸까요?  

“언론의 자유”와 “증오 발언금

지”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유진보주의 정치인들과 주류 

미디어가 장악한 주(State)들은 

좌파에 의해, 좌파의 개념에 어긋

나는 것들은 모두 “증오, 혐오, 미

움”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

서 어디까지가 “증오, 혐오 발언”

이며 무엇이 “언론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하는 것인지 생각해보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증오발

언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

진 미국 공립학교 안에서도 금지

하는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늘 친절과 예의를 지키는 것을 저

는 미국의 교육을 통해서 배웠습

니다. 하지만, 의견차이나 개개인

의 생각, 그리고 어떤 때는 격한 

감정까지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

는 언론의 자유도 배웠고 그 자유

를 사랑합니다.   

“언론의 자유 금지”는 공산국가

에서나 행해지는 무서운 차별인

데, 그런 이념과 행위까지도  좌파 

자유진보주의자들이 정치적 흐름

으로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인종

차별이나 혐오(Hate)발언”이란 

명목아래 사람들의 개인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억압한다면 미국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점점 사

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부에 대한 탄원의 

자유를 보호해줍니다. 건국의 아

버지들은 이 자유는 하나님이 모

든 사람에게 주시는 자유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미래의 정부가 이 

자유를 시민들로부터 빼앗을 수 

없도록 헌법 제1조에까지 넣은 것

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아이비리그 

학교들까지도 헌법을 가르치지 

않거나 완전히 잘못된 이념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성

적순위와 상관없이 그들의 가치

관은 점점 진정한 “자유”를 미워

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기에 안

타깝습니다. 

기도제목 

예일을 포함한 많은 아이비리

그 대학교들이 처음에는 기독교 

진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훈

련시켜서 열방에 선교사들을 보

내기 위해 세워졌었던 대학교들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에 바쁜, 더 나아가 하나 

님앞에 악과 거짓을 추구하는 안

타까운 모습들이 점점 커지고 있

는 상황에서 주류 미디어와 뉴스

들은 그러한 아이비리그 대학들

이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더 크

게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지금 

시대에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더 

이상 왜곡된 정치적 이념에 빠지

지 않도록, 아이비리그 대학교들

답게 우리자녀들을 온전한 수업

으로만 가르치는 대학교들이 되

도록 기도해주시며, 무엇보다 기

독교 뿌리로 돌아가서 다시 열방

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교육도구

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

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언론의 자유” vs “혐오발언”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언론자유’와 ‘미국헌법’에 대한 해석 필요

아이비리그 대학 내에 잘못된 ‘인종증오 발언’으로 참 자유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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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브 힐

(Bhil)은 2

개 지역으

로 분리한

다. 중부 또

는 "순" 브

힐(Pure-

Bhil) 과 동

부 또는 라

주풋 브힐

(part-Rajput Bhil)이다. 동부 브

힐 족들은 인도의 중서부 산맥에

서 살고 있다. 특히 복부 구자랏

(Gu j a r a t ) ,  남부 라자스탄

(Rajasthan), 그리고 북부 마하라

스트라(Maharashtra)에서 살고 있

다. 그들은 구자라티(Gujarati)족

과 라자스타니(Rajasthani)족 사이

를 연결하는 인도의 부족들 중에

서 가장 인구가 많은 부족 가운데 

하나다. 그들은 인도 아리안(Indo-

Aryan)어의 하나인 데왈리 빌리

(Dehwali Bhili) 언어를 말한다.

초기에 브힐 왕(rajas)은 평원지

대에서 구릉지대로 이주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후 그들의 독립과 통

치의 안전한 방어를 위해 브힐족

은 모갈스(Moghals)족들, 이나 마

라타(Marathat)족. 그리고 영국인

들과 대적해 전투를 벌였다. 1947

년까지 "브힐족의 살해“(the Bhil 

kill)로 유명하다.

지난 30년 동안 브힐족은 사르

다 사라보 댐 공사 계획(Sardar 

Saravor Dam Project)으로 인해 

공포심을 갖고 있다. 댐이 완성되

면 브힐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수

몰된다. 새로운 정착 계획이 논의

되곤 하지만 아직 미완성이다.

삶의 모습

오늘날 브힐족은 주로 소작농업, 

막노동, 촌락의 경비직으로 일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 농지가 점점 적어

지면서 일반적으로 충분한 수입을 

기대하지 못하였다. 이곳 사람들이 

활과 화살을 다루는데 선수들이다. 

사실 브힐이란 말은 빌리(Billee, 

활)란 단어에서 유래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활은 부족의 독특한 

무기였다. 보통 남성들의 행차 때 

활과 화살을 소지한다. 여성들은 

진한 청색이나 검은 사리(어깨와 

허리를 감싸는 천) 안에 블라우스

를 입는다. 도시의 청년들은 머리

에 헝겊으로 매고 귀걸이를 달고 

칼이나 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

에 다른 힌두인들과 구별된다.

동부의 브힐족은 보통 부끄럼을 

잘 타며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

기를 즐겨한다. 축제, 춤, 연극 그

리고 음악은 그들의 폭넓은 문화

지만 불행히도 이 행사기간 중 엄

청난 술이 소비된다.

브힐족들은 동일한 계층 내에서 

결혼한다. 만약 타 계층과 결혼하

게 되면 하위 계층의 사람은 모든 

자신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뒤로 

하고 상류층으로 전위된다. 이런 

관습은 부족 내에서 엄격히 강요

되고 있다.

각 촌락은 논쟁을 해결하는 우두

머리가 있다. 가족들 간에 존경심

이 강하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의 사이를 연결하는 강한 교감

이 있다. 재산의 분배는 동등하게 

아들들에게 돌아간다.

브힐 촌락은 아주 광범위하게 퍼

져 있다. 가옥들은 수수, 옥수수, 밀

과 보리가 자라는 밭 가운데 위치

하고 있다.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무와 나무 가지로 잘 

엮어서 많든 잘 정돈된 집에서 살

고 있다. 지붕(벌집모양)은 보통 흙

으로 만든 타일을 쓰고 있지만 가

끔 볏 집과 나뭇잎으로 만든다.

신앙

동부 브힐족은 거의 대부분 힌

두교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토속

종교를 믿고 있다. 쉬바(Shiva) 는 

대신이다. 조상숭배 또한 매우 대

중적이다. 샤만(Shamans)이 만신

들과 흙 우상에게 제물을 놓기 위

해 부름을 받는다.

이들의 이방신앙에도 불구하고 

상위 카스트인 바갓(Bhagat) 힌두

교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

했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었다. 

그가 죽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북

서지방에 대가뭄이 들것이라 경고

했었다. 그다음 그들은 북서지방에

서 온 분들에게 참 구원의 길을 성

경에서 값없이 가르칠 선생들을 

찾아야 하며. 그들은 참 하나님과 

동정녀에게서 난 죄 없이 성육신

한 자에 관한 것을 가르칠 것이라

고 말하며, 그 힌두교부는 계속해

서 또한 돌들과 우상을 버리고 이 

죄 없는 분-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

가뭄은 1899-1900년 그 교부가 

죽은 바로 즉시 발생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오늘날 6개 선교기관이 이 부족

들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지만 2천

6백여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는 인구의 0.1% 뿐이다. 많은 중

보기도와 지원이 필요하며 그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인도의 동부 브힐(EastErn B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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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정교회 "성별선택 허용법안 폐기돼야"

그리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리

스 정교회가 알렉시

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시리자(급진

좌파연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정

체성 관련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스 정교회는 5일 "성별은 선천적인 것으로, 선

택할 수 없다"며 태어날 때의 성별과 무관하게 추후 

성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

을 담은 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리스 정교회 측은 "이번 법 개정안은 관습과 상식

을 거역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들을 파멸시킨다"

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현재 그리스에서 성별을 공식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성전환수술이나 정신질환 감정을 받았다는 사

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가 수 일 내로 표결

에 부칠 예정인 법 개정안이 승인되면 보다 단순화된 

법적 절차를 통해 성별 변경이 가능해진다.

보수적 성향의 그리스 정교회는 2015년 12월 그리

스 의회에서 동성결합 법안이 통과될 때에도 가족 가

치 훼손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올 노벨평화상은 '반핵' 단체에…북핵위기 속 주목

핵무기 폐기 운동

에 앞장서 온 비정부

기구(NGO)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최근 북

한의 핵도발로 국제

사회 긴장감이 최고

조에 달한 상황과 무

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노벨상을 시상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6

일 2017년 평화상 수상자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

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며 선정 배경을 설명해 눈길

을 끌었다.

노벨위원회의 베릿 라이스 안데르센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이 커진 세계에서 살고 있다"며 북한을 구체적

인 예로 언급했다. 그는 "몇몇 국가들은 핵무기를 현대

화하고 있고, 북한이 전형적인 예가 되어주듯이 더 많

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구하려 시도하는 실재 위험이 

존재한다"며 "핵무기는 인류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에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수상 당사자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베아

트리스 핀 사무총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달

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그들은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

를 높였다.

핀 사무총장은 수상자 선정 발표에 앞서 최근 AFP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미국과 북한 사이의 첨예

한 갈등 상황을 언급하면서 각국의 핵무기 철폐를 촉

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AFP 인터뷰에서 "단 한 개의 핵탄두라도 대도

시에서 폭발하면 수백만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며 "

핵무기는 말 그대로 세계를 끝장낼 위험을 안고 있다. 

핵무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우리의 일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노벨평화상은 수상자 발표가 있기 한참 전부

터 '핵무기'와 관련한 단체나 개인이 수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꽤 가능성 높게 점쳐졌다.

수상 가능 후보 명단에 ICAN도 일찌감치 포함돼 있

었고, 이란 핵협상 타결의 주역인 존 케리 전 미국 국

무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등도 

유력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협상은 최근 트럼프 대

통령이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북한의 핵개발 상황

과도 맞물리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상황이었

다.

김정은 집권 이후로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 핵실

험 등 도발 수위가 한층 높아진 데다,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미 간 충돌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도 핵 관련 단체의 수상 가

능성을 더욱 키웠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로 

미국과 북한은 마치 당장이라도 전쟁을 벌일 듯 호전

적 수사들을 총동원해가며 비난전에 열을 올렸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

북한이 서울에 핵무기를 쏘면 단 한발로 약 78만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다"는 가상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발

표하는 등 실제 핵전쟁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연일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올해 노벨위원회가 세계적인 반핵

운동 단체에 평화상을 시상키로 한 것은 즉각적인 '긴

장 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는 해

석이 나온다. 외신들도 모두 이런 점에 주목해 시상 배

경을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북한의 호전적인 교착 

상태로 냉전시대 이후 핵충돌 가능성에 대한 가장 심

각한 우려가 나오는 배경 속에서 수상자 선정이 이뤄

졌다"고 평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북한이 야욕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고 이제 미 본토까지 위협하며 세계 평화가 깨

질 위기에 처한 시점에 반핵 단체가 노벨평화상을 수

상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 보호 '피난처주' 돼

제리 브라운 미국 캘

리포니아 주지사가 5

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에 맞서 불법체류자

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

바  ' 피 난 처

주'(Sanctuary State) 

법안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경찰이 이민 신분을 심문

하거나 연방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에 가담하

지 않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지금은 캘리포니아

의 불법체류자와 가족들에게 불확실한 시간이다. 이 

법안은 공공 안전 보호를 위한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두려움에 떨며 하루를 보내는 가족들에게 안정을 가

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표

결에 부쳐 27대 12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안으로 캘리포니아 주

가 더 위험해졌다고 경고했다. 데빈 오말리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외국인 범죄자들이 다시 거리로 

돌아가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 법 집행을 해칠 수 있

는 법안을 성문화했다"며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결정

을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23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거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교도 금연에 큰 효과…과학과 결합땐 '시너지'"

담배를 끊는 데는 의

사들뿐 아니라 목사, 

이맘 등 종교 지도자들

도 큰 도움을 줄 수 있

다는 전문가 권고가 나

왔다.

5일 뉴질랜드 언론

에 따르면 호주 라트로

브 대학의 무하마드 아지즈 라만 박사는 전날 크라이

스트처치에서 열린 뉴질랜드 공중보건협회 회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신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연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라만 박사는 이슬람교에서는 흡연을 '죄악'으로 규

정해 금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종교적 메시지가 과

학적 사실과 함께 결합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원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사용해 담배를 

끊도록 고무해야 한다"며 금연을 장려하는 종교의 역

할은 금연의 장점 등 과학적 사실을 담은 유인물 등으

로 뒷받침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단 금연뿐 아니라 모유 수유의 중요성, 성

병 예방 등 다른 건강 문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종교

계와 함께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아동권리위, 北에 어린이 차별·고문 중단 촉구

유엔아동권리위

원회(UNCRC)는 4

일 북한 아동 권리 

관련 보고서에서 출

신에 의한 차별과 

어린이에 대한 고

문, 모욕 등 처벌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북한 어린이 인권 상황을 다룬 다

섯 번째 정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북한 어린이들이 부모의 범

죄나 정치적 견해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사회적 계층,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해

소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영유아, 소아 사망률 문제를 근본적으

로 해결하고 사회적·경제적 박탈, 불평등, 어린이 영

양결핍, 건강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동의 중단

도 권고했다.

강제로 북한에 돌아오게 된 어린이와 길에서 떠돌

이 생활을 하는 어린이, 수용시설이나 정치범 수용소

에 갇힌 어린이들이 고문과 징벌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강제 사상 교육의 폐지와 자유로운 표현의 보장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북한은 위원회 지적에 출신 성분에 의한 차별은 

적대 세력들이 지어낸 이야기이며 경제 제재 조치 

때문에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38노스 “핵무기 한발로 서울 356만명 사상”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가 5

일 북한의 핵무기 

공격 시 서울에서 

356만명의 사상자

가 발생한다는 보고

서를 발표했다. 최

악 중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사상사 숫자로,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다는 평가도 많다. 

38노스는 북한이 서울 상공에서 250kt 위력의 핵

무기 1발을 폭발시킬 경우 약 78만명의 사망자와 

277만명의 부상자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는 북한이 가진 핵무기 또는 앞으로 보유할 핵무기

의 최대 폭발력  250kt을 감안한 것이고, 폭발 위치

도 사상자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서울의 상공을 가

정한 분석이다. 

38노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이 같은 규모의 

핵무기로 도쿄를 공격할 경우 사망자가 최대 69만명

에 달하고, 부상자는 247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했다. 핵무기 2발이면 서울과 도쿄에서 148만명이 

숨지고 525만명이 부상한다는 주장이다. 

38노스는 또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20-25개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평균적인 폭발력을 가졌다고 

가정할 때 사망자가 최대 210만명, 부상자가 77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38노스의 이번 분석은 북한과의 전쟁을 최대한 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핵무기 전쟁의 위험을 강조하

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미국의 ‘

군사옵션’이 위험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극구 피해야 하는 옵션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

지만 막대한 사상자 숫자를 거론해 위기론을 조장한

다는 지적도 있다. 

美민주당 "총기 살상력 제한해야" 법안 제출

미국 민주당은 4

일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사건 후

속책으로 총기 규

제 법안을 내놨다. 

CNN 등 현지 언

론에 따르면 민주

당 의원단은 총기의 살상력을 높이는 부품의 제조와 

판매,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

했다. 법안은 한 발씩 발사하는 반자동 소총을 연사 

가능한 전자동 소총으로 개조하는 장치의 판매와 양

도, 생산을 엄격히 규제하는 조항으로 이뤄져있다. 

입안을 주도한 다이앤 파인슈타인 민주당 상원의

원은 "사상 최악의 총격사건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여당인 공화당에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2011년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가 회복한 민주당 가브리엘 기포드 전 하원의원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자고 호소했

다. 

하지만 공화당에는 미국총기협회(NRA)의 지원을 

받는 의원이 많아 민주당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

는 확실하지 않다. 이들은 총기 소지가 스스로를 보

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규제 확대에 소극적인 자세

를 취하고 있다. 

핀란드서도 '30대男' 임신…"출산혜택 달라"

핀란드에서 '30대 

남성'이 임신했지만, 

핀란드의 출산 관련 

혜택은 여성에게만 

적용된다는 규정 때

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초에 여성으로 태어났

던 이 남성은 남성으로 전환한이후 다른 남성을 만

났고, 두 사람이 아이를 갖기를 원하게 되자 호르몬 

요법을 통한 성(性) 교정 프로세스를 거쳐 임신에 성

공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출산 관련 혜택은 임신한 여성

에게만 적용한다'는 핀란드의 사회보장 법규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핀란드의 현행 법규에 따르면 출산과 관련해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54일 이상 임신한 여

성이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현재 임신 4개월째인 이 남성의 '남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아

이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두 남성은 남성의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임신한 사

람은 출산 관련 혜택 대상자로 인식을 못 하는 행정

시스템이 문제일 뿐 핀란드의 보건전문가들에겐 아

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핀란드는 현재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번호를 부

여하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코드가 다르다.

한편, 지난 2008년 미국의 토머스 비티가 세계 최

초로 출산한 남성으로 등록한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

아, 영국 등에서 남성이 출산한 사례가 있다고 언론

은 덧붙였다.

英 인구센서스, 남성 여성 답변 안해도 될 듯

영국 통계청이 인

구센서스에서 성별

을 반드시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자발적' 

답변항목으로 바꾸

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확정되

면 응답자의 성(性)을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는 세계 

최초의 인구센서스가 된다고 영국 더타임스 일요판 

더선데이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현재 영국 인구센서스는 '종교가 무엇인가'라는 질

문을 자발적 답변항목으로 두고 있는데 직전 인구센

서스에서 약 400만명이 답변을 거부했다.

통계청은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서 남성 또는 여성

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인구센서스 질문은 "(

취지와) 무관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침해적인 것

으로 여겨진다. 특히 트랜스젠더에게 그렇다"고 지

적했다.

보고서엔 또 '남성' 또는 '여성' 이외 '기타' 답변을 

두는 방안 역시 트랜스젠더를 균일화하며 사회의 남

은 구성원과 차별화하기 때문에 역시 "무관하고, 침

해적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적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성(性) 질문항목은 "답변이 의

무화돼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영국 인구센서스는 2021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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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우리는 지금까지 루터의 종교

개혁이란 관점에서 이민교회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

펴본 바와 같이, 그 중심에 독일의 

한 도시에서 무명의 젊은 신학자 

마르틴 루터가 있었다. 그의 개혁 

의지는 작은 불꽃이 되어 서서히 

확산되더니, 결국 교회 역사의 흐

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계

기가 되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길을 달리하는 개신교 교회의 출

발이 이뤄진 것이다. 

루터가 경험한 교회는 혼동과 

갈등을 이겨내며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격동의 시대를 지나면

서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다. 그 누

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었다. 루터 본인도 

크게 놀랐을 것이다. 

그로부터 500년이 흘렀다. 루터

가 활동하던 16세기의 교회의 모

습과 21세기 교회, 그것도 이민교

회의 현주소는 매우 다르다. 지난 

5세기동안 개신교 교회의 모습이 

끊임없이 변해왔다. 신학적 강조

점을 달리하는 여러 교파가 생겨

났다. 세속 역사에 영향을 주고받

으며 성장과 퇴보를 거듭하여 왔

다. 이민교회의 모습도 결코 획일

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이민 교회가 루터의 종교개

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까? 그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그대로 모방

하여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하려

는 시도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배경과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

이다. 그러나 루터가 추구하던 ‘개

혁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커다

란 영적 유산으로 주어졌다. 

교회개혁, 신앙개혁 

일반적으로 ‘종교개혁(The 

Reformation)’은 16세기에 시작

된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킨다. 루

터는 물론 당대와 후대의 개혁자

들의 활동을 총괄적으로 가리키

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세속 학교

에서 가르치는 세계사 교과서에

도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그

렇지만, The Reformation이 ‘종

교개혁’이라고 번역되었다는 것

이 매우 아쉽다. 자칫 오래전에 일

어난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해됨

으로서, 이 시대의 교회가 겸손히 

받아야하는 중대한 교훈을 상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은 사실 교회개혁이었

다. 기존의 교회 모습을 급진적으

로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었다. 중

세 로마가톨릭교회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잘못된 부분을 

점차 고쳐가는 형태의 개혁이었

다. 루터가 개신교를 출범시켰다

는 것은, 그가 구교의 존재를 무시

하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다. 

구교가 개혁을 외치는 루터를 잘

라냈다. 그 결과, 개혁된 교회의 

모습이 가시화된 것이다. 

우리는 루터가 로마가톨릭교회

의 아들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야 한다. 그는 구교를 위해 삶을 

바친 신부였다. 교회 개혁의 필요

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객관적으

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종교개혁은 분명 교회개혁이었

으나, 그 교회개혁은 분명 신앙개

혁이었다. 루터가 1000년을 지나

오면서 화석처럼 굳어져버린 중

세 교회의 전통과 관습에 대항하

고 도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

름 아닌 성경의 진리였다. 이미 우

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루터는 성

경 연구를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

지,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지 발견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

았다.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

러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통과 

규율의 울타리 안에서 형성된 근

거가 확실하지 않은 신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두 갈래 길 앞에선 교회

  

루터의 개혁정신은 성경의 가

르침을 실천하자는데 있었다. 성

경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에 적용된다. 모든 개혁자들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를 힘차

게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각 교회가 처한 배경과 상황은 다

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변하는 

성경의 진리를 신앙의 유일한 규

범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와 행위 

자체로 감동을 받는 분이 아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인정하신다. 그

러므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

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된 것

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앙개혁의 

첫 발걸음이다. 성경의 권위를 무

시하거나 그 진리에 대하여 무지

한 개인과 단체는 개혁의 대상이

다. 

지난 5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루터와 개혁가들이 주장하였던 

성경중심의 개혁정신이 약화되거

나 사라졌다. 17세기 계몽주의와 

18세기 말 낭만주의, 그리고 20세

기 자유주의 신학과 포스트모던

사상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하나

님의 주권과 성경의 절대성을 거

부하고, 그 위치에 인간을 절대적

인 힘과 최고의 가치를 지닌 모습

으로 포장하여 올려놓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개신

교 교회는 선명히 다른 두 종류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했다. 

개혁가들이 후대 교회에게 전해

준 개혁정신을 수용하거나 거부

하는 것이었다. 즉, 성경을 모든 

신앙의 규범으로 삼지 않으면 임

의대로 선택한 것을 진리로 여긴 

것이다. 소위 개혁주의 신학을 추

구하는 교회는 성경의 권위와 하

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체

계를 받아들이고 있다.  

 
성경으로의 개혁 

각 시대를 특징짓는 정신이 있

다. 본론에서 설명한 바, 21세기 

한인 이민자들만이 공유하는 독

특한 정신이 있다. 초기부터 이민 

사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

어 오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면과, 이민 교회라는 매

우 독특한 모습에 익숙해 있는 부

정적인 면을 살펴보았다. 

현재 이민 교회는 해결을 필요

로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

고 있다.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 

교회의 모습에 변화가 찾아왔다. 

새로운 이민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고, 2세들은 자

신들만의 공동체에 속하길 원한

다.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자들이 

세웠던 이민 교회들과 아주 오래

전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세웠던 

이민 교회가 걸어간 발자취를 추

적해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민 교회에 속한 성도는 급속도

로 고령화가 되고 그 수도 급감할 

것이다. 

비록 그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

지, 결국 미국 사회 안으로 서서히 

동화 되어갈 것이다. 각 교회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각성하여 

차세대를 위한 희생과 노력을 아

끼지 않고 있다. 다행스런 일이며, 

더욱 분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민 교회라는 특수성

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

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마찬가지로 개혁정신에 입각한 

신앙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는지 

자성해 보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

들의 신앙에 대한 성경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문제들과 갈

등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고 있

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지니

고 있어야 한다. 

성경은 단순히 딱딱하고 차가

운 교리만을 담고 있지 않다. 하나

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필요

한 모든 것들을 성경에 이미 말씀

하여 놓으셨다. 개혁정신은 성경 

안에 자신이 찾는 답이 분명하게 

있다는 확신을 회복하는 것, 그 하

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확신하

는 것이다. 

이 시대의 정신은, 성경의 진리

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를 정상

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하나님

께서 마르틴 루터라는 한 젊은 신

학자를 통하여 후대 교회에 유산

으로 전달하게 하신 개혁정신의 

내용과 가치를 이해하고 회복하

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

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

야 한다!” 좀 더 쉬운 말로 풀어보

자 “성경으로 돌아가라!”    

  
covenantcho@yahoo.com 

500년간 인본주의로 흘러온 교회...개혁정신 수용 혹은 거부 택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확신해야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며 신앙개혁...루터의 도전 원동력은 성경의 진리

각 교회 상황은 달라도 불변 성경 진리를 신앙의 유일규범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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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늘어간다

어느 가정주부가 고등어 두 마리를 

시장에서 사가지고 집으로 왔다. ‘내일 

아침에 이것으로 반찬을 하리라’고 생

각을 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냉

장고를 열어보니 고등어가 없어졌다. 

그래서 온 집안을 구석구석 살펴보니 

자기 구두가 냉장고 안에 들어있었고, 

신발장을 가보니까 신발장에 고등어

가 놓여 있는 것이었다. 

허둥지둥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

인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이다. 바쁘

게 허겁지겁 살다보면 행동은 있지만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그 

생각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인

생길의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행위 속

에서 어느 사이에 행동은 있지만 생각

은 슬그머니 빠져나간 것이다.  

급하고 빠르게 전개되는 일상생활

가운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늘어

간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병 가운데 하나는 체념이라는 병이다.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함으로써 현대

인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체념하고 자포자기 하는 것

일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

는 이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한계점

과 위기의 상황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

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운데

는 제 정신으로 산다기보다는 오히려 

체념과 포기를 통해 모든 사실을 잊어

버리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인간은 생각하

는 갈대’라는 말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

나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람

은 평소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다. 

생각을 바꾸면 내일과 미래가 바뀌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된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생각은 흔히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

타난다. 하나는 생각하면서 자꾸 의심

하게 되는 형태이다. 그래서 생각이 의

심으로 발전하고 의심하는 쪽으로 계

속 추리하게 된다. 이렇게 의심으로 이

어지는 생각 유형을 아담 타입이라고 

한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아담과 같은 유형이다. 또 하

나의 생각은 생각하면서 믿어지는 모

습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모습을 아브라함 타입이라

고 한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

라 속이는 거짓말을 통해 실패를 경험

했지만 마침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유형이다.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

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생각이다. 

리더가 이 생각을 잘 활용하고 개발하

면 현재보다 더욱 탁월한 영향력을 나

타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을 지배하

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리더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첫째,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실망과 좌절을 가져

오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기적을 산출

하는 근거가 된다. 

둘째,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적극적인 생각이란 ‘할 수 있다.’는 신

념을 가지는 것이다. 많은 리더들이 실

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소극적인 생각 

때문이다. 리더여, 지금 이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

동하라. 

셋째,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창조적인 생각이란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이요 진리를 깨우친 리더들의 아

이디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리더는 

창조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

이 노력해야 한다. 리더여, 생각을 계

발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 생각이 리더

십을 발휘하는데 지혜의 샘이 되어 큰 

결실로 보답해줄 것이다. 

넷째, 깊이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라. 

리더는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 종말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현재에 살지만 미래를 생각하

고, 오늘을 살지만 끝을 생각해야 된

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생각을 

통해 하늘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리더

가 되기를 소망한다.

기대감을 갖고 생각을 바꿔라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먹고 

생각한대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준비

는 풍요와 형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다. “오늘은 누굴 만날까?” 라는 기대

감으로 멋진 날을 준비하는 당신이 되

기를 바란다.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삶 가운데 엄청난 기적

이 일어난다. 놀라운 창조주의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

리 속의 그릇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때문임을 알아야 된다. 믿음으로 생각

을 바꾸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는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을 갖

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끄집어내는 방

법이 부족하거나 서툴다. 하늘의 능력

이 나를 지배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 현명한 

사람은 하늘의 은혜를 받아 생각과 가

치관을 바꾸고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

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야 할

까? 무슨 생각을 내 속에 채워야 할

까?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라

인간은 항상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며 습관은 리더가 속한 조직과 

구성원들의 내일과 미래를 좌우한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는 리더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바꾸려

고 하지 말고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리더 앞에 놓인 환경이 좋은 환

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그것을 믿음

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족하기를 배

우라. 여기서 자족이라는 말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만족하는 법, 그 상황에 적응하는 노하

우를 배우라는 말이다. 

지혜로운 리더가 되려면 어떤 상황

에서든지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

는 법을 배워야 한다. 좋은 환경의 문

이 열리고, 계획한대로 모든 것이 잘되

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고

난의 과정과 아픔이 없기 때문에 만족

하는 것도 아니다, 해결해야 할 태산 

같은 문제들이 있고, 수많은 고난의 터

널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서도 생각하고 준비해서 자족하는 생

활을 해 나가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한 리더는 외

적인 환경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

지 아니한다. 믿음과 불신의 차이. 그

것은 생각의 차이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복된 생각을 믿음의 손으

로 부여잡고,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

라보며 환경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

하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플러스 발상으로 생각을 관리하라

무엇이든 플러스 발상을 하는 습관

을 가진 사람은 면역성이 강해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늘 마이너

스 발상만 하는 사람은 한심스러울 정

도로 쉽게 병에 걸리고 만다. 리더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한

다. 리더의 부정적인 생각은 많은 사람

들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리더의 긍정

적인 생각은 조직과 사회에 큰 영향력

을 미쳐 큰 성과와 결실을 맺는다. 

리더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파도

가운데서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붙

잡고 살면 진취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리더는 소극적인 생각

이 아니라 적극적인 생각의 소유자이

다. 역사는 항상 이런 적극적인 생각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에 의

해 이루어지진다. 생각을 바꾸면 희망

찬 내일과 미래가 보인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된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

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각은 자기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나이다. 자기 안에 숨

겨진 내면의 얼굴이다. 생각이 고우면 

자기 얼굴도 고와지고, 생각이 뒤틀리

면 자기 얼굴도 뒤틀린다. 리더는 적극

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며 적

극적인 태도로 일을 해야 한다. 삶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리더십을 발휘하

라.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인생

살이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리더

가 되라. 모든 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리더가 되라. 그때 비로소 영

향력 있고 존경받는 리더가 될 것이다. 

리더는 하늘이 주는 생각을 받아 선

한 생각으로 자신의 임무를 담당해 나

가야 한다. 탁월한 리더는 환경을 탓하

지 않는다. 그는 오직 인내하며 최선을 

다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생

각을 바꾸고 생각을 관리해서 밝고 새

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 사고...깊이 생각하고 멀리 생각하라

하늘이 주는 생각 받아 선한 생각으로 자신 임무 담당해야

리더십 코멘터리 (51)

리더여, 밝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라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영성칼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다윗 묵상(7)

이희녕 사모
(프린스톤한인교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

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쫒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

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

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51:10-12).

사랑하는 주님!

어찌 그리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 진저리

도 나지 않는지? 계속 같은 죄를 이리도 한 없이 

반복하는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꺼떡거리고요, 조금만 내려가도 실망

에 좌절에 날개 죽지가 축 쳐지고요. 제게 저 자

신의 죄가 부추기는 대로 속아서 이리 저리 밀

려 다니는 자신을 염치없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훨훨 형통하

면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던 다윗마저 

안일해져 그 어려울 땐 마음을 동이고 주님만 

바라보더니,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 부하들은 전

선에 다  내보내고 자신에게 너무 상 주어 남의 

집이 내려다 뵈는 옥상을 거닐다 겨우 남의 아

낙 목욕하는 게 보였을까요? 왜 그때는 하나님

께 묻지 않고 정욕이 시키는 대로 간음도 하고, 

자기 부하의 아내인줄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멈

추지도 하나님이 바라보심도 다 잊고 고의로 악

한 머리를 굴려 최전선에 저를 세워 위장 살인

을 기막히게 해냅니다. 어찌 힘겨울 때만 하나

님~ 나 살려주세요. 매달리고 배불러지니 자기

가 대장입니다. 

성령님~ 다윗이 편해지니 악한 육신의 생각

이 불불 기어 나와 그를 삼키는 것 보니 겁이 납

니다.  반드시 다윗 같은 왕의 자리가 아닐지라

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소원들을 이룬 때가 오면 

나는 어찌 될까 아찔합니다. 조금 편해졌다 해

서 안일에 빠져 행여 라도 순간이라도 주님 앞

을 떠나 세상으로 향할지? 그래도 나단 선지자

의 날카로운 죄의 질타에 당장 무릎 꿇고 회개

하는 다윗의 겸손이 귀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이들의 풍요한 열매시기에 이

를 때에 빠른 영 분별력, 영적감각을 허락하시

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찾아서 

쫒아 가며 설령 넘어져도 다윗처럼 당장 무릎 

꿇고 회개토록 꼭 붙잡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너무나도 약한 자신을 성령님께 의탁할 수밖

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시원스레 평안

과 기쁨이 넘치는 지성소의 불이 늘 환하길 갈

망합니다. 포도나무인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밀려드는 죄를 번제단에서 다 

태워 주시고 화목제로 흠향하시어 한없는 평안

과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heenlee55@hanmail.net



제4349주년 개천절 경축행사가 

LA 총영사관 주최로 3일 오후 6시 

LA다운타운의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아들 랄프 안씨를 비롯한 독립

유공자와 애국선열 후손을 비롯한 

한인사회 각계 인사들과 미 주류 

정치인, 한국전 참전 미군용사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행사에서는 한복의 아름다움

을 소개하는 한복 패션쇼와 세계적

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초청공연, 부대행사로 전통 의상을 

입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각종 

전통 차와 한과 시식 코너도 한국

문화원의 지원으로 열려, 전통과 현

대를 아우르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

움이 소개됐다. 

한편 이기철 총영사는 라스베이

거스 총기난사 참사로 인한 한국인 

피해 상황 파악차 라스베이거스에 

머물고 있어 황인상 부총영사가 대

신 행사 호스트를 맡았다. 

개천절 경축 본 행사에서는 기수

단(재미헌병전우회) 입장과 라스베

이거스 총기 피해자를 추도또한 황

인상 부총영사의 환영사, 최석호 하

원의원 등 주요 외빈의 축사가 이

어졌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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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훈 목사

한미특수교육센터(소장 로사장)

은 자녀심리치료세미나를 6일 오

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풀

러턴 커뮤니티센터에서 가졌다. 이

날 강사는 박랑규 박사(한국 아이

코리아 아동발달교육원장, 한양대

학교 아동심리치료학 겸임교수)가 

나서 강의했다. 

박랑규 박사는 “자녀들은 부모와

의 관계가 평생 그들 안에 관계모

델로 형성된다. 형성된 관계모델은 

그들이 갖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하게 된다”며, “예를 들면 체벌

을 자주하는 부모한테서 자라난 자

녀들은 갈등모델이 체벌이었기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닥칠시 갈

등으로 치닫게 된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가정환경이 따뜻해

야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라게 된

다”며 “자녀들이 부모와 즐거운 경

험이 있었는지를 찾아보고 자녀들

에게 부모와 즐거운 경험을 심어주

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2017 홀리리바이벌 집회가 미주

성결교회 남서부지방회(회장 최진

호 목사) 주최로 지난 6일부터 8일

까지 ‘주님의 제자 되고, 제자 삼으

라(마28:19)’라는 주제로 유니온교

회, 산샘교회, 오렌지중앙교회에서 

심원용 목사(삼광교회 담임, 사단

법인 다니엘 선교회 이사장, 삼광

복지재단 이사장)이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에

서 열린 첫날 집회는 유니온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성회 준비위

원장 권다윗 목사(사랑성결교회) 

사회로 시작, 최재성 목사(LA지방

회장, 남가주은혜로교회)가 기도했

으며 변국현 장로(지방회 장로부회

장. 유니온교회)가 성경 봉독했다. 

‘추수할 일꾼, 주님의 제자’(마

9:35-38)라는 제목으로 설교단에 

오른 심원용 목사는 “교회는 주님

의 제자가 되고 교인들을 제자화 

하여 동역자가 되게 해야 한다. 그

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질 때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쇠퇴하고 세속화되

고 타락하는 안타까움이 있게 된

다. 제자훈련을 열심히 했지만 교

인들이 함께 동역자로 세우는 것이 

어려웠다. 왜일까 생각해보니 나 

자신부터 제자됨의 경험이 없어서

였다”라며 “주님이 하라는 것을 믿

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이 표적이 

일어나게 된다. 주님이 하라는 것

은 복음전파와 제자삼는 일이다. 제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그와 동일한 제자가 나오게 된

다”고 설명했다. 

심 목사는 또한 “다음세대가 열

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쇠퇴하고 소망이 없어진다. 다음세

대를 정착시키고 열어가려면 그들

을 제자삼아야 한다. 예수님은 공

생애 기간 동안 12명을 훈련하셨으

며 70인의 전도자가 세워졌다. 그

리고 120명의 성령 충만한 자들을 

남겨두고 가셨다. 12명을 제자 삼

으면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할 

것이다. 12명이 12명씩을 세울 때 

144명이 세워질 것이다. 제자의 삶

을 살고 결단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영향력 나타날 것”이라 말

했다. 

설교에 이어 김병호 목사(북부감

찰장. 남가주수정교회)가 통성기도

를 인도했고 이정근 목사(유니온교

회 원로)가 축도했다. 

한편 이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신상범 목사가 방문해 격려

사를 전했다. 

이번 성회는 둘째 날 사우스베이 

지역에 있는 산샘교회(담임 윤석형 

목사)에서, 셋째 날에는 오렌지중

앙교회(담임 이경원 목사)에서 각

각 성회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한미특수교육센터 자녀심리치료 세미나

미성 남서부지방회 주최 2017 홀리리바이벌 성회

“부모와 관계가 관계모델로 형성”

‘주님의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 

한미특수교육센터 자녀심리치료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박랑규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LA 총영사관 주최 제4349주년 개천절 경축리셉션이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이날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한복 패션쇼 모습

2017년 독도•동해 골든벨 퀴즈

대회가 7일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미주한국학교연

합회 주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관 후원으로 개최됐다. 

금번 퀴즈대회는 10월 25일 '독

도의 날'을 맞아 미주 한인 동포와 

학생들에게 독도와 동해에 대한 관

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한 행사

로 단체전 27팀(초등생+부모님), 

개인전 32팀(중, 고생)이 참가해 열

띤 경쟁을 벌였다. 

개인전 및 단체전 대상(1등), 우

수상(2등), 장려상(3등)에 대해서는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이기철 총

영사) 명의의 상장과 부상이 수여

됐다.  

<기사제공: 미주한국학교연합회>

단체전 27팀, 개인전 32팀 참가

2017년 독도•동해 골든벨 퀴즈대회

2017년 독도.동해 골든벨 퀴즈대회에서 관계자들과 상을 받은자들이 기

념촬영하고 있다

미주성결교회 남서부지방회 주최 2017 홀리리바이벌 성회에서 지방회소속 

목회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앞쪽 왼쪽에서 네번째가 강사로 나선 

심원용 목사_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한국성결교단 총회장 신상범 목사

LA총영사관, 제4349주년 개천절 경축리셉션
400명 참석...한국문화 소개

동네에 전기불이 나가면 동네 전

체가 어두워지고 동네 전체가 어

두워지면 온갖 범죄로 말미암아 

혼란이 찾아오게 된다. 유대 땅에 

혼란이 찾아왔다. 유대 땅에 혼란

이 찾아온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유

대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은 빛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자리에 인간의 거짓된 교훈

들로 가득 채웠다. 유대 지도자들

은 자신들이 가진 인간의 거짓된 

교훈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다. 결과

로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

로부터 멀어져갔다. 입술로는 하나

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

로 부터 멀어진 채로 드려지는 예

배를 우리는 일명 형식적인 예배

라고 부른다. 오늘날의 예배를 한

번 돌아보라. 유대 땅 백성들이 드

렸던 형식적인 예배가 현대 교회 

안에도 너무나 팽배하게 자리 잡

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어

쩌면 중세 로마카톨릭 때를 연상

시킬 정도인지도 모른다. 

중세 로마카톨릭 시대에 예배를 

집례 하던 신부들은 예배 시 라틴

어의 원문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하고 독법(Reading)에 근

거하여 읽었으며, 자국어가 아닌 

라틴어 예배에 참여한 신도들은 

설교 시간에 내용을 이해하지 못

하고 아멘으로 일관하는 소위 “형

식에 찬 예배였다. 청교도 신학자

이자 황태자로 불리우는 존 오웬

(John Owen)은 “이들의 예배는 성

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이끄

심, 그리고 임재하심이 상실된, 그

야말로 교황청 뒷간 거름더미에서 

주워온 성령부재의 예배이자, 사람

들만 덩그러니 운집해있는 무의미

한 예배“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말

하였다. 중세 로마카톨릭의 신부들

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

대로 몰랐고 따라서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다. 결과로 신부들이 영

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해갔고 회

중들도 점점 타락해져 갔던 것이

다. 그래서 중세 로마카톨릭 시대

를 암흑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의 홍수 

시대라 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그

리고 많이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중세 로마카톨릭의 형식

적인 예배가 재연되는 듯 한 현상

을 보고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의 홍수 시대가 왔다면 교회 

예배는 분명히 영적인 광명이 찾

아와야 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정 반대로 

영적인 어두움이 여기저기서 드리

워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왜 

그럴까? 청교도 신학자 찰스 브리

지스가 말한 율법과 복음과의 관

계에 근거해 보면 복음을 충분히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하나님 말씀은 

홍수처럼 많이 들려오는데 복음이 

충분히 들려지는 소리를 듣기는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다. 사도 바

울은 로마서 시작 부분에서 복음

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밝히

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면 영적인 빛을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영적인 어

두움이 찾아오고 그 다음은 영적

인 혼란이 찾아오게 된다. 그러므

로 혼란한 기독교 공동체를 질서 

있게 세우기 위해서 제일 우선적

으로 필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고 온전히 들려지게 하는 것이

다. 그러면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

도의 복음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

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내고 광명한 빛 가운데로 이

끌 것이다. 

현대 기독교에 가장 시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할 수 있도

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

히 선포하고 듣게 하는 것이다. 많

은 이들이 제 2의 종교 개혁이 필

요하다고 외친다. 그렇다면 그 종

교개혁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목회서신 

신앙에 중도는 없다

미주동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

원 동문회(회장 박성원 목사)가 10

월 2일과 3일 뉴저지 에디 팜 수양

관에서 2017 여름 수양회를 열었

다.  [사진 9면]

“현장목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에 대한 목회 철학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수양회에는 뉴욕과 뉴

저지, 필라델피아, 코네티컷 지역에

서 사역하는 동문 목사와 사모 등 

33명이 참가했다. 

개회 예배는 회장 박성원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구자범 목사의 기도, 

김남수 목사의 설교, 정익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저녁에는 총신 신대원 동문이며, 

현재 예일대학교 조나단 에드워즈 

센터 연구원인 정부홍 박사가 “종

교개혁과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제

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동문 목사들은 밤늦도록 실패와 

고난 등 목회의 아픔에 대해 마음

을 열고 토론하며, 목회원리들을 다

시 돌아보는 등 진솔한 대화시간을 

가졌다. 또 서로를 위해 위로하고 

기도했다. 

폐회예배는 이재철 목사 인도로, 

기도 정광희 목사, 설교 신성능 목

사, 축도 박희근 목사의 순서로 진

행됐다.

한편 내년 수양회는 수석 부회장

인 이재철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에서 모이기로 계획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현장목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주제
미 동부 총신대신대원 동문회 2017 수양회

글로벌선진학교 GVCS 펜실베이

니아 캠퍼스가 지난 2015년 펜실베

이 니 아  주  체 임 버 스 버 그

(Chambersburg)시에 세워졌다. 

글로벌선진학교 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 펜실베이니아 캠

퍼스는 참전용사 자녀학교인 스코

틀랜드 캠퍼스가 있던 곳으로 스코

틀랜드 캠퍼스가 문을 닫은 지 6년 

만에 글로벌선진학교가 들어서게 

됐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글로벌선진학교 이사장인 남진

석 목사는 “글로벌선진학교는 문경

과 음성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특별히 펜실베

이니아 캠퍼스는 저개발국가 및 비

복음지역 국가들의 현지원주민 학

생들을 선발해 미래에 자국의 인재

로 성장하도록 돕는 장학제도인 

F.A.D(Faith Aim Dream)장학기금

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

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

르키스탄, 중국, 베트남, 인도, 콜롬

비아, 브라질, 루마니아 등에서 학

생들이 선발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

속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남 이사장은 “이들은 현지선교사

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AA, A, B+급

으로 평가돼 평가단계에 따라 항공

료, 생활비, 학비, 용돈 등 모든 것

이 지원되는 AA급 장학생으로부터 

학비와 기숙사비가 면제되는 A급, 

학비와 기숙사비가 일부 면제되는 

B+급 장학생으로 분류되어 지원 

받고 있다”며 “학생들은 자신들의 

조국을 대표해 선발됐다는 자긍심

과 책임감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

으며 일반학생들에게도 매우 큰 도

전과 자극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

다. 

GVCS는 현재 버지니아 주에 등

록된 GVCS Foundation이라는 비

영리 장학재단을 통해 이들을 지원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교회와 기독단

체, 기업, 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기

금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펜실베이니아 주교육국의 

정식인가를 받고 운영중 인 본교는 

185에이커의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150여명의 학생들이 

정진하는 국제학교로 부상했다. 

한편 지난 10월1일 Scotland 

Campus Inc(총장 데이빗 뉴웰)와 

특별 MOU를 체결했다. 현재

Scotland Campus Inc가 운영 중인 

스포츠꿈나무 육성프로그램 학생 

고등학교 재학생 60여명이 본교에 

편입했으며 해당 학생들은 미 동부 

지역의 각 도시 및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고등학생 스포츠 꿈나무들

로서 농구, 야구선수들이다. 그들은 

졸업 후 NBA와 MLB로 진출을 목

표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

다. 

남이사장은 “한국과는 달리 

GVCS의 학생들은 운동부에 있어

도 학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비

록 시합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

더라도 학업에 정진해야 한다. 운

동부 학생들은 학점이 D이상이 돼

야 한다. 적어도 C마이너스는 돼야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03년 대안학교로 시작된 

글로벌선진학교는 평범한 아이를 

비범하게 만든다는 케치프레이즈

를 걸고 운영해왔다. 반에서 중위

권에 있는 학생들이 GVCS에 입학

하게 되는데 그들이 졸업 후 진학

하는 학교는 아이비리그와 런던대

학을 비롯한 전 세계의 유수한 명

문대학으로 진학하게 된다고 전했

다. 
▲입학문의: (972)363-7384, 

kyungsoo@gemgem.org

글로벌선진학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개교 2년 만에 명문 국제학교로 부상

글로벌선진학교 GVCS 펜실베이니아 캠퍼스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이은

숙, 지휘 양재원) 제 16회 정기연주

회가 지난 8일 저녁 6시 뉴욕효신

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동 합창단은 올해 종교개혁 500

주년을 맞아 “내 주는 강한 성이

요”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매년 정

기연주회를 통해 불우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다.

문석호 목사 기도 후 시작된 1부

는 “진리를 살아서” 주제아래 ‘내주

는 강한 성이요’, ‘내 주의 은혜 강

가로’, ‘주 날 인도하시네’, ‘찬양의 

소리’ 등을 불렀으며 L.V.C 에버그

린 콰이어가 찬조 출연했다. 

2부는 “평화 주소서” 주제아래 ‘

우린 꿈꾸네’(Dona Nobis pacem)

를 회중과 함께 불렀으며 ‘믿음의 

기도’ 3곡, ‘너는 내 것이라’를 부르

고 뿌리울림팀이 특별출연했다. 

3부는 “자유를 외치라” 주제아래 

‘예수님이 좋은걸’, ‘빈손으로 세상 

와서’, ‘국악찬양메들리’,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를 불렀다.

이날 베델체임버앙상블이 협연

하고 뉴욕어린이국악선교단도 출

연했다.

이날 10년 근속자 박현숙 권사에

게 상패를 전달했다. 동 합창단에 

10년 이상 근속자는 24명이다. 
<유원정 기자>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

석 목사) 산하 청소년센터(AYC, 대

표 황영송 목사)가 주관하는 청소

년 할렐루야 복음화대회가 6일과 7

일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

성국 목사)에서 열렸다.

대회는 “EXPLICIT"이라는 주제

로 강사는 샘리(미주사랑의교회) 

목사가 설교했다. 

청소년센터 대표 황영송 목사는 

“청소년할렐루야대회를 열게 해주

신 교협과 청소년센터 스탭들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퀸즈장로교회(

담임 김성국 목사)가 장소를 제공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청소년센터

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 대회 준비를 총괄한 대회 사무

총장 김준현 전도사(퀸즈성결교회)

는 “예년과 달리 올 대회는 스피커

를 로컬에서 초청한 것”이라며 “준

비 팀을 구성해 샘리 전도사님과 지

난 2월부터 모임을 갖고 준비해왔

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차세대 

사역자들이 모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이번 대회는 하나님을 막연

하게 생각했던 청소년들이 하나님

이 계시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찬양은 뉴저지 프라미

스교회에서 담당했으며, 가면을 쓰

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 몸

으 로  퍼 포 먼 스 를  벌 이 는 

DIM(Divinity in Motion)팀이 게스

트로 초청됐다. 

또 설교에 앞서서는 미국내 5만7

천여 명의 성적 노예 상황에 빠진 

여성들을 구하는 기구(Restore 

NYC)에서 상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청소년들은 헌금을 통해 

이들을 지원했다. 

강단에 선 샘 리 목사는 분위기를 

전환해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적어

도 3명씩 인사하게 하고 티셔츠를 

선물로 줬다. 

샘 리 목사는 요한복음 8:31-47

을 본문으로 “진실과 거짓: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편 뉴욕교협은 올해 청소년센

터에 1만3천 달러를 지원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퀸즈장로교회 중국교포부 설립10주년 감사예배

제43회기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

해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탐방했다.  

탐방에 합류한 부회계 장현숙 목

사는 “종교개혁은 1200여 년 동안 

중세 암흑기의 로마캐톨릭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깨트리고자 시작되

었다. 개혁의 불길은 종교 뿐 아니

라 전 세계의 전 분야에 영향을 끼

친 사건이었다. 이번 탐방은 개혁

자들이 생명을 바쳐 성경으로 되돌

아가고자 했던 개혁현장을 찾아가

는 일정”이라고 소개했다. 

장 목사는 또 “독일의 아이슬레

벤은 종교개혁의 중심역할을 했던 

고유한 기념물을 소유한 장소다. 

교협일행은 루터가 세례 받은 교회

와 생가를 방문해 종교개혁 500주

년을 회고하며 뜨거운 통성기도와 

루터가 교황청의 소환을 받았을 때 

지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찬송

했다”고 전했다. 

 일행은 뉴욕출발 전 마지막 코

스로 칼빈의 생가와 박물관을 탐방

했다.
<기사제공: 뉴욕교협>

“루터 생가방문‘내 주는 강한 성이요’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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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비블리컬신학교 한인동문회 체육대회
비블리컬신학교(BTS) 한인동문회 체육대회가 10월 16일 (월) 

오전 10시부터 뉴저지 리지필드 파크(53-99 Scott Ct., McKeown 

Field)에서 열린다. 

▲문의: (917)971-5761총무 권해택 목사, (917)882-5001서기 

문영운 목사

퀸즈장로교회 2017년 건축 바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2017년 건축 바자회가 14일(

토)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본 교회 지하친교실과 파킹

랏에서 열린다. 품목은 예년과 같이 비빔밥, 우동, 빈대떡, 만두, 떡

볶이, 오뎅, 돈까스, 영양밥, 김밥, 전류, 김치, 견과, 과일 생선, 김, 

멸치, 음료수 등 음식과 뷰티용품 스킨케어, 중고 옷, 화분, 수공예

품, 악세서리, 각종 잡화류 및 생활용품이다. 

▲문의: (718)886-4040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정기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박사) 총동문회(회장 정기

태 목사) 정기총회가 10월 16일(월) 오후 7시 플러싱 산수갑산II 

식당에서 열린다. 

▲문의: (917)733-7387 

롱아일랜드성결교회 설립기념예배 및 부흥희 
롱아일랜드성결교회(담임 이상훈 목사)가 8일(주) 설립기념예

배를 드리고 10월 20일(금)부터 22일(주)까지 가을 부흥회를 갖는

다. 강사는 황규식 목사(수지산성교회 담임). 

▲문의: (516)333-1757

제 4회 ‘신학과 과학’ 세미나
페이스신학교가 주최하고 뉴욕기독교방송(KCBN)이 후원하는 

제 4회 ‘신학과 과학’ 세미나가 10월 16일(월) 오후 5시부터 8시까

지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강사는 윤세웅 박사로 주제는 

“의학적으로 본 창세기 홍수”다. 참석자는 예약을 바란다고.

▲문의: (718)463-1700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중국교포부 설립 10주년 감사예배

가 지난 8일 오후 4시에 개최됐다.

윤석현 집사 인도로 황보명옥 집

사의 간증, 손요한 전도사의 기도, 

이애령 집사의 성경봉독 후 연합찬

양대가 찬양하고 김성국 목사가 설

교했다.

김성국 목사는 “흩어진 나그네, 

복음을 전하네, 본향을 향하네”(벧

전1:1, 4, 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중국교포들이 중요한 일을 겸손하

게 헌신해왔다”며 “그 헌신 위에 다

민족 선교를 세워 나갈 수 있었다. 

지금쯤 물어야 할 3가지가 있는데,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하며, 내

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의 질문이

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 길이다. 지

나가는 나그네가 해야 할 일은 복

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은 천국”이라며 “중국교포부 

설립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

다”고 말하고 지난 10년간 믿음으

로 달려온 중국교포 교인들을 격려

했다. 

이어서 영상으로 지난 10년을 소

개하고 찬양과 율동 시간을 가졌

다.

이날 교포어린이, 교포청년의 찬

양과 교포자매의 율동에 이어 중국

어예배와 헤리티지콰이어가 찬양

했으며 중국교포부 70여명이 찬양

했다. 

축도는 장영춘 목사가 맡았다.  

중국교포부는 2007년 장영춘 원

로목사가 중국교포인 황혜옥 전도

사를 사역자로 임명해 시작됐으며 

중국어회중 설립에 가교역할을 하

면서 성장해 현재 500여명이 출석

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중요한 일 겸손하게 해왔다”...다민족선교 가교역

루터 생가방문 후 일행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이 16회 정기연주회에서 찬양하고 있다.

미동부 총신대신대원 동문회 수양회 참석자들이 폐회예배 후 기념촬영 했다. <기사 9면>

청소년 할렐루야 복음화대회에서 DIM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 16회 정기연주회

뉴욕교협 주최, 청소년 할렐루야 복음화대회 성료

“내 주는 강한 성이요”주제

“EXPLICIT” 주제... 강사 샘리 목사

퀸즈장로교회 중국교포부 설립10주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장영춘 원로목사부

부와 김성국 담임목사부부, 중국교포부 회중들과 함께 기념촬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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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장로회신학대 기독교인문학 제6차 목요포럼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 인문학 제 6차 목요 포럼이 ‘제4차 산업

혁명과 기독교(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hristianity)’란 

주제로 10월 26일(목), 오후 7시부처 8시 30분까지 미주장로회신학대학

교 채플실에서 열린다. 강사는 켄안 선교사. 

▲문의: dspark@ptsa.edu 박동식 교수 

나성영락교회 통일북한 선교세미나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통일북한 선교세미나를 14일(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갖는다. 수강료는 10달러(교재, 점심포함).

▲문의: (213)200-6383 임학순 집사

김홍전 창작찬송음악회
김홍전 창작찬송음악회가 ‘복있는 자’라는 주제로 14일(토) 오후 6시30

분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개최된다.

▲문의: (213)381-2202

제 1회 미래과학기술포럼
한국과학기술협의회(KSTC)가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주

최하는 제 1회 미래과학기술포럼이 16일(월) 오전 10시 LA 한인타운 옥

스포드팔레스 호텔(745 S Oxford Ave, LA)에서 열린다. 과학자, 엔지니

어, 목회자, 선교사 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이번 포럼은 미주에서는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논하게 된다.

▲문의: (714)823-3669

선한목자교회 가을 부흥성회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는 가을부흥회를 20일(금)부터 22일(

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양춘길 목사(뉴저지 필그림교회 담임).

▲문의: (909)591-6500 

제37회 HYM청년연합집회가 ‘나

의 택한 그릇’이란 주제로 7일과 8

일 양일간 세리토스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임재웅 목사(신촌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사도행전 9장 15-20

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했다. 

첫날 집회에서 임재웅 목사는 “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비난

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

인지를 보여주지 않아서다. 오늘날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건 기준

을 마련하지 못해서”라며 “오늘날 

연합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연합과 

혼합을 혼돈하기에 개신교가 무너

지고 있다. 연합은 진리 안에서 함

께하는 것이지만 혼합은 진리와 상

관없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라 말했다. 

그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예

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

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

음을 가지며 사는 것, 둘째 우리에

게 주신 십자가로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이야기한다. 은혜를 알면 다

른 사람의 죄보다 나의 죄에 대한 

통렬한 고백이 나오게 된다. 그리

고 회개하게 되는데 회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겠

다는 고백이 포함되는 것”이라 말

했다.

임 목사는 “이 땅에 많은 청년들

이 무너지고 죄를 짓고 산다. 그 이

유는 회개의 동기가 잘못돼서”라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실 

때 고백해야 한다.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드려

보자. 그리고 죄의 대가를 그대로 

받게 해달라고 해보자, 그러면 하

나님께서 죄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라 말했다. 

둘째 날 집회에서는 성령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임 목사는 “성령이 

내안에 계신 증거는 첫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둘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셋째 하나님

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 넷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 

다섯째 성령의 근심이 생기는 것, 

여섯째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는 

것, 일곱 번째 전도하고 싶은 마음

이 생기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자는 죄를 지

은 나 자신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

님을 신뢰하는 자, 내 안에서 예수

님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는 자이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신뢰하면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 주님의 역사는 날마다의 삶

의 자리에서 열방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전했다.

이번 집회는 HYM연합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임재웅 목사의 

말씀선포와 기도, 그리고 더글러스

김 대표의 결단의 기도인도로 이어

졌으며 임재웅 목사의 축도로 마쳤

다.
<박준호 기자>

제 37회 HYM청년연합집회, 설교 임재웅 목사

‘나의 택한 그릇’주제

파사데나장로교회 이동우 담임

목사 위임예배가 8일 오후 3시30

분에 열렸다. 

이동우 목사는 “파사데나장로교

회는 영어회중과 한국어 회중 그리

고 스페니시 회중이 한 교회를 이

루고 있는 특수한 교회로 다문화 

사역을 추구하고 있다”며 “각 언어

별이 아닌 모든 회중이 한 교회를 

이루고 당회 역시 하나로 모이고 

있다. 이는 장로교회 행정상 하나

인 교회임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그룹이 한 교회를 이루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중에

서 각각 개성과 문화장점 공유하면

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

는 교회다. 이중에 일부로서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며 “LA지

역은 다문화 사회인데 많은 한인교

회들이 교회 안에 이러한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파사데나장

로교회가 다문화사회와 교회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구현해나가고 싶다”고 말

했다. 

프라이드 윌슨 장로(센가브리엘 

노회장)의 환영인사말로 시작된 위

임예배는 오스발도 가르시아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와 유의영 장

로(선한목자장로교회)가 환영의 

인사와 예배로의 부름을, 웬디김 

장로(파사데나장로교회)와 다니엘

장 장로(파사데나장로교회)가 말씀

봉독 했으며 마크홍 목사(로스랜초

스노회)가 ‘말씀에 의지하여’(사

48:11-13, 딤후1:6-10, 눅5:1-11)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케일라

김이 특송했다. 

이어 열린 위임식은 일레인 워커 

장로(클레어몬트장로교회)와 김희

원 장로(파사데나장로교회)가 세례

를 집례했으며 프라이드 윌슨 장로

가 이동우 담임목사에게 위임서약

을, 한성수 장로(파사데나 장로교

회)가 회중들을 향해 서약했다. 

이어 웬디 타지마 목사와 마크홍 

목사가 이 목사의 위임의 기도와 

안수한 뒤 프레드 윌슨 장로가 위

임선언을 했다. 

웬디 타지마 목사가 노회의 권면

과 환영의 말씀을 전했으며 조셉 

강 목사(샌가브리엘노회)와 케런 

사피오 목사(클레어몬트장로교회)

가 목사를 향한 권면을, 앤 오글리

스비 에드워즈 목사와 유의영 장로

가 교회를 향한 권면을 했다. 

이날 예배는 이동우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파사데나장로교회 이동우 담임목사 위임예배

“다문화사회...새 협력모델 만들겠다”

파사데나장로교회 이동우 담임목사 위임예배에서 이동우 목사가 축도하고 있다

제37회 HYM청년연합집회에서 강사목사와 스텝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토랜스선한목자교회(담임 김현

수 목사) 설립 16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이 8일 오전 11시에 개최됐

다. 

본 교회 찬양팀(담당 김창군 목

사)의 찬양인도와 최선규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현수 목사

가 할렐루야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단에 올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마14:13-21)라는 제목으로 설교

했다. 

김현수 목사는 “예수님은 우리들

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찾아오

신다”며 “주님은 그분의 정하신 때

에 우리를 도우신다. 주님의 주권

과 섭리가운데 때를 따라 도움의 

손길을 통해 우리필요 채우신다”

고 말했다. 

또한 “일꾼된 우리 모두도 예수

님처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찾아가

야 한다.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멸

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위해 견딜 

수없는 긍휼하심으로 보좌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

다”며 “16주년 맞이한 우리 선한목

자교회는 하나님의 긍휼로 왔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하기 바란다. 직

분자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예수

께 나아가는 능력 감당해야 한다. 

모든 분들이 예수님 나를 위해 자

기 몸을 쪼개시고 죽으시며 경험한 

기적으로 구원받은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한 것  감사하며 살

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열린 임직식은 서

약, 안수식, 임직패 및 선물증정으

로 이어져 강규헌 집사 등 10명이 

권사, 김길훈 등 3명이 안수집사로 

임직됐으며 김성욱 집사가 안수집

사로 취임했다. 

권면은 양효직 목사(미주풍성한

교회)가, 이관영 집사가 안수집사 

대표로, 강규현 권사가 권사 대표

로 답사했다. 

그리고 지난 16년 동안의 교회발

자취와 선교사와 임직자들의 메시

지를 영상으로 보여 졌다. 이날 예

배는 김현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토랜스선한목자교회 설립16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안수집사 3명, 권사 10명 임직

토랜스선한목자교회 창립 16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에서 임직받은자들

이 김현수 담임목사와 함께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한아름합창단(단장 김옥선 뮤직

디렉터 이경호 목사) 제 5회 연주

회가 8일 오후 7시 윌셔연합감리

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렸

다. 

원정하 선교사(인도) 후원을 위

해 열린 연주회는 한아름여성합창

단이 ‘우리주의 성령이’, ‘산’, ‘즐거

운 웃음’을 불렀으며, 한아름선교

합창단이 ‘여리고 성’, ‘나 천국 가

리라’, ‘여호와 만군의 주여’를, 연

합합창단이 ‘주의 사랑 안에서’, ‘영

광의 주님’, ‘승전가’를 불렀다. 

그리고 한아름여성합창단원인 

소프라노 김은혜가 ‘You Raise me 

up’을 불렀으며 본 합창단원 김수

지, 김쥴리 씨가 바디워십을, 이혜

경 사모가 올갠 연주를, 조원직 목

사가 색소폰 연주를 했다.

이날 연주회는 윤태환 목사(한아

름선교합창단 고문)의 축도로 마쳤

다. 

한편 연주회가 열리기전 한아름

여성합창단 김옥선 단장과 한아름

선교합창단 최재홍 단장이 인사말

을 전했으며, 창단 때부터 후원을 

아끼지 않은 이기숙 사장(북창동순

두부)에게 감사패를, 이화월 권사

에게 명예단장 추대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제 5회 한아름 합창단 연주회

원정하 인도 선교사 후원위해 

제5회 한아름 합창단 연주회에서 한아름여성합창이 찬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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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회(

대회장 소강석 목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

표회장 이수형 목사)와 한국기독교

성령역사연구원(원장 안준배 목사)

이 주관한 2017종교개혁500주년 

성령대회가 10월 8일 오후 3시30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

렸다.

1부는 오범열 목사(대표본부장, 

성산교회)의 사회로 ‘고백과 회복’

을 주제로 진행됐다. 

민경배 목사(백석대 석좌교수)의 

개회사와 박명수 목사(서울신대)의 

대표기도와 박재윤 장로(한국기독

교화해중재원)의 성경봉독에 이어 

새에덴교회(담임목사 소강석) 

1,000명으로 구성된 찬양대와 오케

스트라의 찬양이 있었다, 

이어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

훈 목사가 “오직 예수”(요14:6)라는 

제목으로 “예수그리스도만이 길이

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며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

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창곤 목사(세계성령중앙

협의회 사무총장)가 성경봉독을 하

고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세

계성령중앙협의회 대표회장)가 “오

직 은혜”(엡2:7-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오직은 

충분하다는 의미”라면서 “오직 은

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

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전했다.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

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은혜로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 말했다.

말씀 후 참석자들은 강헌식 목사

(사무총장, 평택순복음교회) 인도

로 한국 교회의 개혁을 위해 뜨겁

게 기도했다.  

‘개혁과 비전’을 주제로 한 2부는 

장향희 목사(준비위원장, 든든한교

회) 사회로 정균양 목사(국가조찬

기도회 사무총장)의 성경봉독에 이

어 소강석 목사(대회장, 새에덴교

회)가 “말씀의 근원으로”(요1:1-4)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소 목사는 “종교개혁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말씀으로 돌아가

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께

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500년 전 

종교개혁의 물줄기가 터져 나온 것

처럼 오늘 이곳이 한국 교회 개혁

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

하고 “개혁을 위해 나부터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며, 처음 사랑을 회

복하고 윤리성과 도덕성을 회복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씀 후 합심기도는 이호선 목사

(새서울순복음교회)가 인도했다. 

이어 이말테 목사(루터대 교수), 이

강평 목사(서울기독대 총장), 정인

찬 목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박종언 목사(미래목

회포럼), 문성모 목사(한교회, 전 서

울장신대 총장), 박흥일 장로(한국

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김종양 선

교사(스와질랜드기독대학교 이사

장),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가 

한국교회 개혁 8개항의 내용이 담

긴 기도문을 낭독하며 기도했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교회

는 목회자의 영성과 윤리성을 회복

하고 교회갱신에 앞장서야 한다. △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를 극복하

고, 더욱 연합해야 한다. △한국교

회는 교회선거를 더 공정하고 깨끗

하게 치루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교회 내의 문제를 세속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교회내의 중재기관

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한국교

회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천

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민족의 화

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

야 한다. △한국교회는 세계의 화

해, 평화와 하나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한국교회 개혁실천 8개항의 

내용이다. 

 안준배 목사(세계성령중앙협의

회 이사장, 대학로순복음교회)는 개

혁실천사를 전했으며 김용완 목사(

상임대회장, 서울순복음교회 원로)

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드려진 헌금은 한국교회 개

혁선언 8개항에 따라 일본군 위안

부 피해자 쉼터와 한국기독교화해

중재원, 아프리카와 대만 선교헌금

으로 사용된다. 
<기사제공: 2017종교개혁500주

년성령대회>

원로목사 1000여명이 지난달 27

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 모였다. ‘2017 원

로목회자 회개기도 대성회’에 참석

하기 위함이다.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

장 임원순 목사)과 한국원로목자교

회(한은수 목사) 주최로 열린 성회

는 시종 기도와 찬양으로 진행됐다. 

“주여. 주여” 통성기도 소리가 행사

장 밖까지 들렸다. 

70-80대 노(老) 목회자들은 먼저 

교회를 위한 기도가 이기적이었다

고 회개했다. 교회가 세속화된 것에 

대한 자성(自省)이었다. 

박정근 대조순복음교회 원로목

사는 “주여, 교회가 세속문화에 섞

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했다.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기도했

다. 

김상복 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는 ‘하나님, 나부터 회개합니다’라

는 제목으로 설교할 예정이었으나 

하지 못했다. 대신 머리를 숙여 기

도를 드렸다. 

김 목사는 “설교 부탁을 받았으

나 그동안 나 자신의 못난 모습이 

생각나 설교를 못하겠다”며 “대신 

그동안 덕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기

에 회개 기도를 드리겠다”고 말했

다. 행사장이 잠시 술렁거렸다. “무

슨 일이 있느냐” “뭐 잘못됐는가”라

며 묻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잠시 후 그는 기도를 통해 “교회 

지도자가 되어, 교회의 원로가 되어 

선지자의 용기를 보여주지 못했다”

며 “우리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주님의 교회를 해치고 있다”

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소

서. 죄인입니다. 용서해 달라”며 하

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했다. 그

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

명감으로 원로 목회자들의 회개 눈

물이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

임을 믿는다”고 했다. 

원로목사들은 이날 모두 일어나 

회개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500년 전 (

종교개혁) 망치소리는 교회 변질에 

대한 깃발이었다”며 “왜곡된 욕심

은 말씀을 무기력하게 했고 영성은 

물질로 변질됐다. 지금 우리에게 다

시 이런 망령이 유혹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현세적 복음으로 주님의 말

씀을 버리고 성경의 은혜를 개인의 

욕망으로 상품을 만들고 있다”며 “

이에 우리는 회개로 다시 우리 마

음을 찢고 말씀과 십자가 보혈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교회의 원로가 앞장서지 못한 죄

를 회개하는 기도가 줄을 이었다. 

지난 3월 서울 명성교회(김삼환 

원로목사)는 공동의회를 열고 경기

도 하남시 새노래명성교회(김하나 

목사)와의 합병과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것을 결의했다. 

김 목사는 김 원로목사의 장남이다. 

당시 김 목사는 “명성교회와 합병

하거나 아버지(김 원로목사)의 후

임이 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변

칙 세습’등 세간의 비난을 의식한 

듯 했다. 실제 새노래명성교회는 어

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논란은 

잠잠해졌다.  

재발화된 건 지난 18-21일 서울 

서초구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대한

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최기학 

목사) 102회 정기총회 직후다. 총회

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목회)세습

방지법이 ‘성도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하고, 수

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총회 헌

법위원회의 보고서가 수용됐다. 헌

법위는 ‘교회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성도들이 합법적인 회의를 거쳐 숙

고 끝에 청빙을 하는 과정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세습방지법은 2013년 예장통합 

제98회 정기총회에서 처음 통과됐

다. 당시 투표에서 1033명의 총대 

중 870명이 세습방지에 찬성했다. 

교회 세습 문제에 대한 신학·성경·

윤리적 비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

기 때문이다. 이듬해 헌법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교단헌법 정치 제28

조 6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해

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

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를 

목회자로 청빙하는 것을 금하고 있

다. 미자립교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기학 총회장은 “보고서가 수용 

됐어도 헌법위의 해석에 따라 헌법 

개정 헌의안이 상정되는 등의 절차

는 내년 정기총회에서나 진행될 

것”이라며 “세습방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명성교회는 이번 총회 헌법위 보

고서를 기댈 언덕 삼아 후임 인선

을 정리하려는 모양새다. 이 교회 A

장로는 “헌법위의 해석에 총대들이 

이견을 내지 않은 것은 공감을 표

한 것”이라며 “교단 구성원들의 정

서가 ‘세습방지법이 부당하다’는 쪽

으로 기운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

했다. 

이에 명성교회는 합병 없이 김 목

사 청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교회 주보에는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라는 공동기도제목이 게재됐다. 예

장통합 서울동남노회 고덕시찰회

는 26일 정기회를 열고 명성교회가 

제출한 김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을 통과시켰다. 시찰회는 교

회 상위 기구인 노회의 치리권을 

돕는 상설기구로 노회가 선택한 시

찰위원들로 구성된다. 고덕시찰회

는 노회에 명성교회의 청원안을 제

출했다.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

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청원안을 

접수하기 전, 총회 임원회에 세습방

지법의 효력 여부를 문의한다는 방

침이다. 청원안이 접수되면 다음달 

24일 서울 마천세계로교회(김광선 

목사)에서 열리는 동남노회 정기회

에서 이 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명성교회가 합병안을 제쳐두고 

김 목사를 직접 청빙하려는 것은 ‘

명분’을 얻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

인다. 세습방지법 제정 이후 일각에

서는 명성교회의 ‘교단 탈퇴설’까지 

돌았다. 이 교회 B장로는 “김 원로

목사는 총회장을 역임한 만큼 교단

에 대한 애정이 높고, 성도들 사이

에도 ‘교단 탈퇴는 곧 교회의 정체

성 상실’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며 “때문에 교단 총회에서 법적 근

거가 마련될 때까지 합병이나 김 

목사의 청빙을 강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빙 청원안이 통과된 이후의 파

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렵다. 총회 임원회가 헌법위반으

로 명성교회를 총회 재판국에 곧바

로 기소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 행

할지는 미지수다. 총회 임원회는 현

재 상황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밝

혔다. 임원회 관계자는 “교회의 목

회자 청빙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노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총회 차원

에서 직접 개입하기 애매하다”라고 

말했다.

“나부터 정직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명성교회, 합병 없이 김하나 목사 청빙으로 

2017 종교개혁 500주년 성령대회 개최

원로목사 1000여명 ‘2017 회개기도 대성회’ 

예장통합서울동남노회, 김삼환목사 장남 청빙청원 통과시켜

2017종교개혁500주년 성령대회가 10월 8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에서 개최됐다.

추석을 열흘 앞둔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만

나카페. 이곳은 일본 인도 영국 출

신 해외 유학생들로 북적이고 있었

다. 이들은 한 손에는 소(송편 안에 

넣는 곡물)를 담은 숟가락을, 다른 

손엔 밀가루 반죽을 쥐고 송편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냥 손바닥을 펴서 만들면 송

편 모양이 잘 나오지 않고 구멍이 

뚫려요. 이렇게 손가락 세 개를 모

아서 송편 모서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송편이 예뻐져요.”

구드보라(68·여) 선교사가 능숙

한 솜씨로 소를 담은 반죽을 다듬

자 이내 정갈한 모양의 분홍색 송

편이 그릇 위에 올려졌다. 13년째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 요리를 가

르치고 있는 구 선교사는 2005년 

설립된 해외유학생선교단체 ‘자스

타(JASTA·Japaness Students 

Abroad)’ 대표이기도 하다. 만나카

페는 자스타에서 운영하는 유학생 

사랑방인데,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

생들이 드나든다. 

영국인 유학생 코리 터너(19)는 

카페 안에서 사람들이 영어로 찬송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만나카페

에 들어갔다가 자스타와 인연을 맺

게 됐다. 자스타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에 여러 차례 참석했다는 그는 

“영국에서 했던 성경공부는 말씀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보다는 일방적

인 강의에 가까웠다”며 “고국에 돌

아가면 여기서 배운 나눔의 문화를 

심어보고 싶다”고 했다.

이날 만나카페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2010년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2012년 귀국했던 일본인 유학생 아

카모토 나즈사(37·여)였다. 한국인

들도 참가하는 요리대회에서 2등을 

수상하기도 한 아카모토는 이날 오

랜만에 솜씨를 발휘해 잡채와 콩비

지, 일본식 우엉조림을 유학생들에

게 대접했다. 식사 후에는 한복을 

입어보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들을 섬기고 있는 구 선교사는 

4년 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하지

만 지금까지 수술을 받지 않고 식

이요법과 기도를 통해 건강하게 쉬

지 않고 사역하고 있다. 그녀는 “수

술에 쓰일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돕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며 “

주님께서 저를 남겨두시는 동안에

는 최선을 다해 유학생을 섬길 생

각”이라고 고백했다. 

자스타는 외국에서 추석을 맞는 

유학생을 위해 3일 서울 서대문구

청에서 ‘제16회 My Friend 

Festival’을 개최한다. 송편 만들기, 

국제음식 전시, 한국 및 외국인 친

구 사귀기 등의 이벤트가 펼쳐진다. 

일본인 유학생이었다가 자스타에

서 사역 중인 예마르다(본명 야마

우치 마키코·37·여) 간사는 “하나

님을 믿고 나서 한국인들이 제게 

준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임을 

알게 됐다”며 “많은 유학생이 우리

의 진정한 친구인 예수님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편 만들고 한복 입어보고… 
해외 유학생들 유쾌한 한국 명절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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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산상수훈의 

첫 문장이다. 이는 우리 마음이 탐욕

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하늘의 복

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다. 비움의 

철학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푯대요 나아갈 

방향이다. 

우리는 이 예수를 배우기 위해  매

일 기도하며  말씀을 본다. 그 많은 

예배, 성경공부, 기도회? 헌데 우리

는 왜 주님을 닮지 못하고 있는가? 

케노시스 영성이 없기 때문이다. 더

러운 물이 담긴 컵에 아무리 생수를 

부어도 소용이 없다. 혼탁하며 흘러

넘칠 뿐이다. 나란 한 사람의 심령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모든 현상은 원인이 있기 마련이

다. 본질에서 이탈하면 그릇된 결과

를 유발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과

업보다는 우리 자신들을 보고 계신

다. 케노시스 영성, 이것이야말로 목

회와 선교의 시발점이다.

1. 케노시스(Kenosis)의미

케노시스 사상은 성육신(成肉身) 

이 론 의  핵 심 이 다 .  케 노 시 스

(Kenosis)란 ‘비움, 소모’를 의미하는 

헬라어이다. ‘비움’이란 헬라어 ‘케노

우(κενοω)’에서 나온 말인데 ‘비우

다’ ‘힘을 박탈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 

케노시스( kenosis)란 주로 예수

님의 ‘신성 포기’, ‘자기 비움’을 나타

낼 때 쓰이는 말이다. 케노시스의 원

형은 하나님이 모든 특권을 포기하

시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빌2:7)

하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

으심으로 자기 비움의 극치를 이루

셨다.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no reputation, himself 

nothing)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과 같이 되셨다’고 언급했다. 

자기를 비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마침내 자신을 대속

물로 내어주셨다(막10:45). 예수님

의 비움은 위장된 겸손이 아니라 실

제였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비하(

卑下)는 승귀(昇貴)를 가져왔다(빌

2:9-11).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은 메시아이신 주님은 사명을 감당

함에 있어서 자기 비움으로 출발했

다는 것이다. 

2. 비움에 대한 일반 원리

   

공간(空間)이라는 단어의 한자만 

보아도 ‘비움’이 들어있다. 리얼리티

한 표현을 시도하는 미니멀리즘을 

토대로 한 인테리어는 더 작게, 더 

간결하게를 모토로 하여 비움으로

써 여백의 미를 보여주는 동양의 미

학과도 일맥상통한다. 단순함과 간

결함 그리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함

으로서 현대인에게 쾌적함을 제공

한다. 속이 빈 대나무피리와 바이올

린은 공명(共鳴)으로 아름다운 소리

를 낸다. 그릇도 쓰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함과 동시에 빈 그릇이어야 한

다. 

선지생도의 아내가 빌린 빈 그릇, 

베드로의 빈 배, 가나 혼인잔치의 빈 

항아리의 공통점은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빈 그릇은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이다. 그러나 가득찬 그릇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채웠을 때보다 비

웠을 때가 더 아름답다. 빽빽한 대도

시를 벗어나 하늘과 땅이 맛 닿는 지

평선을 바라보며 빈 공간으로 주행

할 때를 상상해보라.

3. 비움이 없는 사람들

현대병은 한마디로 가득 채움에서 

시작된다. 과욕, 과식, 과로가 대표적

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

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

들은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채우

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한다. 활화산 

같은 욕망의 끝에 행복이 있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곳에는 

쾌락은 있을지언정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없다.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구슬땀을 흘리며 달려가지만 정작 

신기루가 되고 만다. 모든 영화를 누

린 솔로몬의 고백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

된 사회와 인간관계의 틀 안에서 살

아가고 있다. 저녁노을을 쳐다볼 여

유도 없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런 

세상에 살다보니 한적함, 단순함, 소

박함, 겸손함, 천진함, 동심, 비움, 버

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기에는 뭔

가 어색함이 있다. 

인간이 번잡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소유와 존재의 삶을 혼동하게 된다. 

결국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 채움을 향한 목적지

향적인 인생살이는 피곤하고 허망

하다.  중국의 철인 장자(장자(莊子))

는 허실생백(虛室生白)을 언급했다. 

텅 빈 방에 햇빛이 밝게 비치듯 마음

을 비우면 밝음이 그 빈자리를 채운

다는 뜻이다.

4. 간디 눈에 비친 기독교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기독

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기독교인

들과 예수님은 너무나 딴판이기 때

문이다(I like your Christ, I do not 

l ike your Christians. Your 

Christians are so unlike your 

Christ).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

르지 않는다. 다만 예수님을 의식적

인 예배와 행사만으로 즐긴다.”  

이상은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간디가 한 말이다. 그의 따끔한 충고

가 오늘 우리 가슴에 와 닿는다. 이 

외침은 오늘 날에도 적용되기 때문

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번영신학의 

세속 논리가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

회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요,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짐이요, 희생이 아니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좇는 사람들 대다수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분이 가신 길을 

역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동네북처럼 얻어맞으며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믿음이 그

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

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약2:22)

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 볼 필요

가 있다.

5. 케노시스적 선교

선교는 자기 비움, 자기 낮아짐, 

자기 소모이어야 한다. 선교는 자기

를 높이는 명성이 아니다. 선교에서 

자기 비움은 시작부터 끝이 되어야 

한다. 선교는 현지인이 흥하고 선교

사는 쇠하는 일이다. 선교는 무대 위

에 현지인을 세우고 자신은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다. 특히 1세대의 선

교는 당대 금자탑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음 세대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등받이가 되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비울 때 하나

님께서 채우신다. 

비우는 자는 채우심을 경험한다. 

내려놓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

나님의 부요와 채우심을 결코 알 수 

없다. 케노시스(kenosis)의 영성이

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은 자기를 

비움에서 시작되었다. 

맺음 말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별명을 가

진 니체(Nietzsche)는 기독교를 비

판적으로 바라보며 초인 사상

(Übermensch)을 언급했다. 이는 “

낙타 같은 섬김이요, 사자 같은 용맹

함이요, 어린이 같은 단순함”이다.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낙타 같은 

섬김이 있는가? 악과 불의를 향한 

사자 같은 용맹함이 있는가? 하나님

을 향한 어린이 같은 믿음이 있는

가? 그는 당대의 지성인으로서 우리

의 아픈 부분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그의 언급은 간디와도 맥을 같이한

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굳이 외식

할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고백과 우리 자신의 행복 그리

고 무한한 열매를  맺기 위해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붙은 적폐를 도려

내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케노시스(Kenosis) 영성이란 빼기 

인생이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욕

망을 비우고 또 비우면 영혼이 맑아

지게 된다. 그 때에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의 내재성이 충만하게 되

고 얼굴은 주님의 영광스런 광체를 

드러낼 것이다. 

      
song007@hanmail.net

케노시스(kenosis) 영성

선교의 창 (88)

케노시스(Kenosis)란 헬라어로서 ‘비움’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은 케노시스 그 자체였다.

우리 심령이 비워있지 않는 한 성령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다.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교회를 위하여”란 핵심 가치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을 추

구해온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총장 )이 2018년 봄 학기부

터 목회상담학박사(D.Min. in Care & Counseling) 한국어 과

정을 개설한다.

이에 앞서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2017년 가을학기에 선교목

회학(D.Min. in Missions)과 설교목회학(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박사과정을 개설했고, 목회상담학 박사과정을 내

년 봄에 신설함으로 다변화하는 교회와 사역 현장이 필요로 하

는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목회상담학 박사과정은 기독교 상담모델의 이론적, 실제적 

적용을 위해 전문인 상담가 양육뿐만 아니라 고급 상담과정 세

미나를 통해 실제적인 상담 방법들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회상담학 박사과정의 학점은 각각 총 30학점(6과목)으로 

공통필수 세 과목과 전공선택 세 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전공

과목으로 “기독교 세계관과 상담가의 정체성,” “결혼과 가족 치

료,” “집단상담,” “상담사 수퍼비전과 상담 센터의 운용전략,” “

중독 이론과 치유상담,” “다문화 상담,” “목회와 전인적 회복상

담” 등의 과목이 열릴 예정이다. 

특별히 고려대학교 심리상담학 명예교수로, 지난 35년간 수

많은 전문상담가와 목회상담가를 길러낸 한성열 교수가 지도

하게 돼 본 과정의 전문성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미드웨스턴 아시아부 학장인 박성진 교수는 “한국 및 한인 

사회는 정치적, 세대적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경쟁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이런 변화는 

개인적, 가정적 병리현상과 집단 이기주의로 점철된 현실 가운

데, 깊은 소외와 불안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 속에 하

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된 인간으로의 정체성 회복을 바

탕으로 하는 목회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

으로 공동체적이며 전인적인 돌봄을 목회에 전문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상담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본 과정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드웨스턴은 남침례교단 신학대학원으로 북미 주류 신학교

의 학위를 인가하는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와 미국 내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최고 인가기관인 

HLC(Higher Learning Commission)에 모두 정식 인가돼있다. 

현재 한국부는 530여명으로 북미 최대 규모이며, 실제적이

면서도 탁월한 전문성이 검증된 교과과정 및 교수진으로 정평

이 나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웹사이트(www.mbts.edu)나 최새롬 사

모(이메일: lchoi@mbts.edu; Tel: 816-414-3754)에게 문의

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턴침례신대원>

<4면에서 계속>

그는 두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 1)오를레앙에 종교회의

를 소집한 것이다. 32명의 주교가 참석하여 교회법을 결정했는

데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2)그의 권위를 인정한 잘리어 프랑크

족의 법률인 살리카 법전을 공포하였다. 그는 511년 파리에서 

4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기독교식으로 매장된 그의 무덤

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지도자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경험

하게 될 때, 그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됨을 우리는 클로비스 1

세를 통해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성도인 당신은 어떤 일을 지

금 도모하고 있는가?

chiesadiroma@daum.net

2018년 봄학기부터, 총 30학점(6과목) 이수

미드웨스턴침례신대원 목회상담학박사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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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글 한국어 교재

를 펴낸 박덕주 권사가 

27일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2세들의 한글 

교육에 앞장서며 30여

년을 달려온 박 권사는 

그동안 자신이 사용했

던 자료들을 모아 한권

의 책으로 묶었다고 선

보이며 ‘소박한 책자’라

고 소개했다. 

1970년 남편 박종갑 

장로와 결혼함으로 미

국으로 이민 오게 된 박

덕주 권사. 이곳에서 47

년을 살아오며 오직 2세들을 위

한 한글 교육에 힘써왔다. 

이화여고와 이화여대 사범대

학교육학과를 졸업한 박 권사

는 미국으로 이주해 17년 동안 

자신의 세 자녀를 돌보고 키우

는데 올인 했다. 자신의 자녀들

이 어느 정도 장성하자 이제 박 

권사의 눈에는 이 땅에 살아가

는 한인 2세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교회 한글학교와 글

렌데일 지역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당시(1987년)만 해도 아이

들을 가르칠 한글 교재가 많질 

않았고 지금처럼 한류바람도 

없던 때다. 기초반 어린이를 맡

았던 박 권사는 아이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교재를 만

들어 써야 했다. 낱장으로 만들

어 쓰던 교재들이 하나 둘 모아

졌고 현직교사에서 은퇴할 즈

음엔 한권의 책이 될 만큼 소중

한 자료로 남았다. 

박 권사가 2010년 은퇴한 후

에는 남가주 한국학원 교과서 

개정위원, 교과서 감수위원으

로 활동하며 교재의 대한 열정

이 더해져 지난 1년 동안 자신

의 자료들을 재점검해가며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부모들에게서 흔히 듣게 되

는 안타까운 하소연처럼 유네

스코에서 인정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소리글자, 아침나절이

면 깨우친다는 과학적이고 쉬

운 한글을 어떻게 하면 영어권

의 자녀들에게 빠르고 재미있

게 가르칠 수 있을까”하는 것이 

박 권사의 숙제였다고 한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3남매

가 학교에서 배우는 Phonics를 

접하면서 문득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는 속담이 떠올랐

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그는 14

자음의 글자 모양과 사운드를 

연결하는 자음 코드를 만들었

고 모음 10자는 두 팔로 Right, 

Left, Up, Down, Center, Side 

방향을 바꾸어 ‘One Two, One 

Two 하면서 모음 코드와 함께 

율동을 가르쳤다고 한다. 거기

에 자, 모음에 필요한 그림과 낱

말들을 찾아 붙이면서 가능한 

체계적이고 쉽게 배우도록 정

리해 나갔다. 

이렇게 구성된 이 교재는 세 

파트로 구성됐다. 파트 A는 한

글의 기초와 기본적인 대화를 

다루고 모든 지시문은 영어로 

수록했다. 파트 B는 누구나 알

아야 되는 주제를 택하여 연습 

문제와 함께 넣었고 지시문은 

한글과 영어로 넣었다. 그리고 

파트 C로 가면 쉬운 문법과 문

장 쓰기, 짧은 동화와 노래 부르

기를 삽입했고 지시문은 한글

로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1과(11-12쪽)

는 파트 A의 개요이고 Basic 

Songs(87쪽)은 파트 B의 개요

이며 2과 ~ 9과는 각 과의 마

지막 쪽에 Reading Chart가 포

함돼 있다. 

현직 한글교사로, 감수위원으

로 지난 30년을 한글교육에 몸

담았던 박 권사는 “한국말을 하

나도 못 읽고 못 쓰던 애들이 두 

달 정도만 되면 읽고 쓰는 것을 

볼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죠. 종

종 부모들이 빠른 시일에 자녀

들이 한글을 깨우쳐 너무 고맙

다는 인사를 받을 땐 한없이 기

쁘고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러나 그에겐 또 다른 

염려도 있다. 앞으로도 한글 교

육은 더 절실한데 2세대 부모들

이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한글

교육이 힘든 시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란다. 

마지막으로 박 권사는 “부족

한 책자지만 곳곳에 흩어져 사

는 영어권의 코리안 디아스포

라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교재

로 쓰여지면 좋겠다”고 소박한 

바램을 남겼다. 이 교재가 필요

한 분은 (323)256-7365로 연락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본사방문 

‘소리글 한국어 교재’ 펴낸 박덕주 권사 

임현수 목사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고난은 제3의 성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통해 북한 억류생

활에 대하여 간증을 하였다. 2년6개월 동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속

에 있었지만, 고난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었음을 고백

했다.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여 매일 예배를 드림, 성경묵상을 통한 진

리의 깨달음, 깊은 기도가운데 주님과의 만남….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

고는 받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설교제목처럼 임 목사는 고난을 통해 성례전과 같은 은혜를 체험했

다. 그에게 고난은 세례, 성찬과 함께 제3의 성례가 되었다. 고난은 성

스러운 은총의 복이었다. 예수님이 겪은 고난도 성례였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는 성례전이 다 들어 있다. 세례의 물, 성찬의 살과 피가 있

다. 죄 사함, 거듭남, 생명, 승리, 사랑, 천국이 있다. 십자가의 고난 없

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의 신비를 

노래할 수밖에 없다.

10월이다. 감사의 계절이다.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 감사를 배우자. 

이런 저런 고통과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은 제 3의 성례”

라는 말을 기억하고 오히려 거룩한 감사를 드리자. 진정한 감사는 고

난을 통해 나온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감사를 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감사를 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했다. 바울은 감

옥에서 감사를 했다. 예수님은 떡을 떼며 잔을 부으며 감사를 했다. 모

두 고난 가운에서 감사를 했다. 고난은 단지 고통이 아니다. 유익한 감

사의 도구일 뿐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편119:71). 
이메일: bible66@gmail.com

기/도/칼/럼

고난은 제3의 성례

박헌승 목사
(카나다서부장로교회) 

임지석 목사(나성세계로교회 

담임)의 다섯 번째 칼럼집 ‘주님 

오실 때까지’(기독교문서선교

회)가 출간됐다. 

저자는 “주님이 입으셨던 십

자가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속 받을 수 있

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지

신 십자가는 이 땅의 모든 사역

자들에게 있어서 사역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처 

입은 사역자는 자신의 상처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

고 수록했다 (중략 본문 ‘상처 

입은 치유자’ 중에서).

총 105편의 칼럼으로 구성된 

본 책자는 각 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해 읽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치유의 

맛을 나누며 이민목회를 감당하

고 있는 사역자들에게는 힘을 

더해 주고 있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주님이 

택하신 한 사람의 종으로 이민

목회와 선교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산물”

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찾고 기다리는 

심정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

라고 본 칼럼집을 접하는 이들

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

도 한다”고 출판의 목적도 피력

했다. 

임지석 목사는 일간지 코리아

타운데일리지와 한국일보에 칼

럼을 게재해오고 있으며 ‘올인

의 사랑’, ‘십자가의 비밀’, ‘하늘

에 쓰는 편지’, ‘한 길을 가려무

나’ 등의 저서가 있다. 

책 구입 문의는 (213)219-

9229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주님 오실 때까지” 

임지석 목사 

새책소개

하나님 말씀 접목해 주님 사랑과 은혜, 치유의 맛 나눠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지난 8일 서울행

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이란

인 E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정환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E씨에 대한 난민불인정 처분이 위법하

다 판단했다. 그는 "이란으로 돌아갈 경

우 개종을 이유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

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

른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

적하고, "박해를 피하고자 비밀리에 종

교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

협으로 박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김 판사는 "샤리아율법이 이

슬람에서 개종을 허용하지 않고 배교행

위를 범죄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란 헌법도 무슬림 시민의 개종 또는 

신앙의 공식적인 포기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실제 이란 정부는 기독

교 개종자들을 체포·구금하고 있는데, 

종교 탄압의 비판을 피하고자 사회질서 

혼란, 정부전복 음모, 반정부활동 등을 

사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씨는 지난 2010년 아버지와 함

께 한국에 방문해 한국인 친구의 권유

로 송파구의 한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신앙생활을 하다 2015년에는 아버지까

지 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E씨는 이

런 사실을 이란 현지의 고모에게 알렸

고, 개종 사실이 알려진 후 이란 가족들

과의 연락이 모두 두절되었다고 한다. 

이에 E씨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2016년 5월 난민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

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E씨는 같은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이

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모두 '박해

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아니

라는 이유였다. 때문에 E씨는 소송을 제

기했고, 이번 판결을 얻은 것이다.

기독교 개종 이란무슬림‘난민’지위 얻어
‘난민 불인정 결정취소 소송’ 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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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

까? 늘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본

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지파가 강하

게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주목할 것은 유다

지파가 다윗을 섬길 때 무슨 뇌물을 먹거나 

무슨 특혜를 받은 것이 없이 항상 다윗을 사

랑하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

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아무

리 항의해도 유다 사람의 말이 더욱 강경했

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

문에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교회를 세

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

다.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공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순수하게 주

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문제는 해

결되고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

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 것

도 없습니다.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삼하19:42-43)화

오늘은 아주 선하게 쓰임 받는 유다지파

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

서 적의 공격을 받을 때도 정신을 차리고 지

켜야 하지만 내부에서 분열이 생길 때는 어

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말씀해주고 있

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다윗왕

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올 때 유다지파가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 절반이 따라왔습니

다. 그런데 유다지파를 질투하는 남은 이스

라엘 사람들이 다윗왕에게 불만을 터뜨렸습

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유다지파는 항상 앞

서가는 지파였습니다(창49:9-10). 항상 앞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파로 유다

의 혈통을 따라 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

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섬기려고 하는 성도가 선하게 쓰

임 받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삼하19:40-41)월

유다지파는 하나님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

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

놓아도 지금 다윗왕이 유다지파를 통해 세

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이 많은 것에 흔

들리고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기 때문

에 늘 담대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지

파에 불만을 품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 역시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난리를 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방 다윗

을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좇습니다. 그러

나 유다지파는 다윗왕과 합해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이룹

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신앙의 의

리를 지키고 정절을 지킬 때 반드시 승리합

니다.

유다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삼하20:1-2)수

본문은 다윗왕 인생말년의 상황입니다. 다

윗왕의 시대는 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다가오

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왕에게는 또 

한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쿠데

타를 일으킨 세바를 처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작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아주 신속한 작전인 것 같지만 결

국은 다윗이 생각하고 지시한 것대로 된 것

이 하나도 없는 잘못되고 실패한 작전이 돼

버리고 오히려 군대장군 아마사만 피살됐습

니다. 성도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반

드시 뒤탈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마사가 미적거리는 사이에 세바의 반역은 더 

커지고 오히려 요압의 반감을 산 아마사가 

요압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

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삼하20:3-5)목

원래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주동

자 아마사는 반드시 처벌을 당해야 했습니

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 없이 군대장군을 세

웠습니다. 다윗왕은 평상시에 요압을 싫어했

습니다. 용맹한 장군임에는 틀림없지만 명령

에 불순종할 때도 많고 너무 난폭해서 이번

기회에 재껴 놓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사가 일을 잘 못하면 다시 요압을 세웠

어야 했는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군대장

군으로 세우니까 요압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는 우리 계획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 뜻대로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이한 것

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

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더욱 일이 꼬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 신실

하고 성숙한 성도로 세우시기 원하시기 때

문입니다. 

금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삼하20:6-7)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군사작전을 지

시하다가 결국 아마사만 잃고 요압이 더욱 

난폭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본문의 교훈은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서 일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용맹스런 장군이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윗왕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나중에 반역자 세바의 머리를 가져오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합

니다. 조금도 뉘우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

릅니다. 결국 이렇게 악하게 쓰임 받는 요압

은 솔로몬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

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기와 

질투의 감정으로 일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

에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 순

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자세

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성도의 삶

을 삽시다.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삼하20:8-10)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이 이야기는 한인 교회교육을 위해 “

성경적 통합교육”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

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 우선 일반적 의미에서

의 “성경적 통합교육”이 무엇인지, 그리

고 성경적 통합교육의 목표 및 근간적 의

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

기에서는 “성경적 통합교육의 확장적 혹

은 완성적 이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이야기들에서 나눈 성경적 통합

교육의 개념들이 학교교육의 컨텍스트

에서 교실의 수업, 더 정확히 말해서는 

교실에서의 수업 “내용”과 직결된 것이

었다면, 오늘의 이야기에서 다루려 하는 

성경적 통합교육의 확장개념은 그 외의 

모든 부분들을 포함한 성경적 통합교육

의 완성적 이해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 통합교육의 의미를 교회교육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확장된 개념을 분명

하게 다룸으로써 성경적 통합교육의 완

성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오히려 더

욱 중요시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

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의 확장개념을 간단

히 설명하면, 진정한 의미의 완성적 의

미의 성경적 통합교육이란 기독교 학교

들에서 모든 과목들을 성경적 관점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다루고 가

르치는 “내용적” 부분뿐 아니라, 교사의 

가르치는 방법, 교사의 교육태도, 그리고 

교사의 일상적 삶까지도, 즉 내용 외적 

부분들에서까지 기독교적 세계관에 비

추어 합당하고,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하

게 이루어지는 것을 일컫는다는 인식입

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의 내

용은 성경적이면서, 실제로 그 가르침의 

방법과 가르치는 자의 태도와 삶의 모습

은 비성경적이라면 이는 결코 진정한 의

미의, 완성적 의미의 성경적 통합 교육이

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간단

히 보아도 언행불일치가 되는 것이며, 심

지어 기독교 학교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해도, 올바른 교육의 모습으로 여겨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서 내용적으

로 잘 세련된 성경적 통합을 이루었으나, 

자신의 학생들에게 이를 실제로 가르치

는 과정에서 그 학생들의 이해능력과 학

습능력을 배려하지 않은 채, 교사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육 방법만을 추구한다거

나, 수업 중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참을성 없이 대한다거나, 교만한 자세로 

가르침에 임한다거나 한다면, 이는 성경

적 통합 교육이라 부르기에 매우 낯 뜨거

운 일이 되어 버립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의 완성적인 성경적 통합 교육이란 그 교

육의 방법과 교육의 태도 역시 반드시 성

경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완성적 의미의 성경적 

통합 교육이 되기 위해서, 그 교육에 있

어서 무엇보다 더욱 핵심적이 되어야 하

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교사의 일상적인 삶

의 모습입니다. 즉 교사가 교실 안뿐만 

아니라 교실 밖 모습에서도 성경적 세계

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완성적 의

미의 진정한 성경적 통합 교육이 이루어

진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모든 분야의 주권이 그

리스도께 있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그 가

르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제아무리 훌륭

하게 내용적으로 성경적 통합을 이루었

다고 해도 이는 결코 성경적 통합 교육

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

가 자신의 삶과 신앙도 통합하지 못하면

서 어떻게 성경적인 통합교육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개념 설명을 대하면서 “교

사들한테 너무 까다롭고 힘든 것을 요구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여기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들이 목회자

들도 아닌데, 그들에게 너무 많은 사명감

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며 불편해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통합교육이란, 그 완성적 모습의 

정의상, 참으로 그러한 것임을 인식할 필

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이란 참으로 사명감

과 소명이 있는 교사가 핵심이 되는 그

러한 교육인 것입니다. 성경적 통합교육

이란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내용

적 지식이 풍부하며 있으며 동시에 이를 

성경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충분한 성경

적 지식이 있으며, 다양한 교육 방법들

을 구사하되 학생들의 상황들을 배려하

는 성경적 방법들을 분별하여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신앙적으로, 영적으

로 헌신되고 성숙하며, 기독교적 세계관 

위에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서 도덕적으

로도 인격적으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소명이 있으며 이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 이러한 교사가 반드시 요구

되는 그러한 교육인 것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성경적 통합교육의 교회 

내 실제화 및 구현을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 바로 이를 담당할 

교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교육하는 일

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사의 모습이 

바람직한 목회자상과 닮아 있거나 혹은 

그 이상이라고 여기실 분들이 계실지 모

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회자들 역

시 실은 교회 내 성경적 통합교육의 교

사들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를 위해서 목회자들 또한 더욱 

성숙해지고 그 격에 맞는 도덕성과 인격

을 도야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양육되어

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교회 내 성

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에 중요

한 대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

처럼 목회자들의 인격이 문제시 되며 그 

행위의 격이 무너지고 있는 때에는 더더

욱 시급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바 성경적 통합교육

의 확장적 개념을 통한 그 완성적 의미

를 고려했을 때, 이것이 너무 완벽주의적

이고 어렵고 까다로운 그래서 시도하기

에 부담부터 드는 그러한 것으로 비춰질 

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교

육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은 탁상공론이 아니며, 

성경은 적당히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

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학생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

되며, 그 긍정적으로 변화된 부분들의 영

향력이 오래 지속되고 꾸준히 성장하도

록 하는 것을 그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의 창조주이며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며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

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

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

고, 이러한 자기인식, 즉 성경적 세계관

이 삶으로 이어져서 참으로 인생이 변화

되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때

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본격적으로 교회

를 위한 교회의 컨텍스트에서의 성경적 

통합교육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43)

8.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 (4)
(Biblical Integration and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성경적 통합교육의 교사 모습은 바람직한 목회자상과 닮아 있어야

성경적 세계관이 삶으로 이어져 인생이 변화되고 성숙해가도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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